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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L-FOUNDED HOPE: 

OLD TESTAMENT PERSPECTIVES ON HOPE AND ANGUISH" 

Willem A. VanGemeren 

"기반이 확실한 소망: 

소망과 번뇌에 대한 구약의 관점들" 

윌렘 A. 밴게머런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l77XajRTCuA&list=PLPF5Cj-

f6CUNnetHTYHhYerQSVP1sqZYb 

Introduction  서론 

네덜란드의 신학자, 헨드리커스 벌코프는 구약의 소망의 신학적 측면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관해 요약했다. "신실한 이스라엘은 미지의 미래에 접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은 "미래의 화면에 투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1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강조는 내가 더한 것). 이 요약은 좋은 출발점이다. 

구약의 소망 개념의 기본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속하실 것을 신뢰한다.  

소망에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측면들이 있다. 우리는 

소망의 주체들(하나님, 인간, 동물, 심지어 피조물 전체), 소망의 대상이나 객체, 

소망의 상황, 소망의 유익 등등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소망의 창조적 맥락을 간략히 상고해보겠다. 그것은 (1) 고통과 번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감춰져 계심과 지혜, (2) 창세기 1-2 장의 소망의 구조,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인간의 완전성이다. 

1. God’s Hiddenness and Wisdom in the face of Pain and Anguish: A Curved

World.” 고통과 번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감춰져 계심과 지혜: "구부러진

세상"

1HendrikusBerkhof, A Well-Founded Hope (Richmond: John Knox, 1969), 17-18. 

https://www.youtube.com/watch?v=l77XajRTCuA&list=PLPF5Cj-f6CUNnetHTYHhYerQSVP1sqZYb
https://www.youtube.com/watch?v=l77XajRTCuA&list=PLPF5Cj-f6CUNnetHTYHhYerQSVP1sqZ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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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smos and Wisdom’s Wonder 우주(코스모스)와 지혜의 경이로움2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시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감춰져 

계심도 계시한다(신 29:29). 하나님의 지혜, 말씀, 행사, 생각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사 55:8-9).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춰져 계심을 "변덕스러움"으로 

해석한다. 욥이 그랬다(욥 10:16; .9:4; 12:1314; 14:20).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대답하시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지혜에 소망을 두라고 초청하신다. 사도 바울이 

욥기를 인용하여(41:11)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한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욥 41:11}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3-36).   

경이로운 지혜는 "구부러진" 세상을 계시한다. 인간이 "구부러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창조된 세계의 

구조는 이러하다. 인간들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갈지라도,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IS.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존성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 BEING 를 인식하지 못한다.3 어떤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자신들이 창조자와 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신들도 

피조물의 한 부분임을 전혀 고백하지 않는다.4  

창조의 경이로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고해야 한다. 그것은 우주와 지구의 

나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적 힘의 존재 –물, 깊음(테홈 tehom), 거대한 바다 

괴물들(탄니님 tanninim), "뱀" (창 1:2, 5, 7, 10, 21; 3:1; cf. 사 27:1 의 리워야단 

2 William P. Brown,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Wisdom's Wonder: Character, Creation, and Crisis in the Bible's Wisdom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2014). 
3 See the criticism of Charles Taylor’s view of Catholic Christianity by Matthew Rose, “Tayloring Christianity: 
Charles Taylor is a Theologian of the Secular Status Quo,” First Things, December 2014.  
4 For a discussion on the complexity of interpreting Genesis 1-3, see Genesis: History, Fiction, or Neither?  
Three Views on the Bible’s Earliest Chapters,” ed. Charles Halton (Grand Rapids: Zonderv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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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athan; 시 148:78), 광범위한 야생동물들, 자연의 사이클, 지질학적 현상들(지진, 

쓰나미), 기상 현상들(허리케인, 토네이도, 번개, 순간돌풍), 자연의 위력에 대한 기타 

증거들(시 29; Job 38-41; 시 148:8), 뿐만 아니라 입자 물리학의 아원자 수준의 

경이로움(무작위성), 대우주의 경이로움(혜성의 갈라짐, 우주 먼지, 소행성) 등이다.  

피조물은 창조자께 의존한다. 우주는 각 수준마다 감춰져 있는 것이 있고, 안정과 

취약성의 잠재성이 있다.5 우주는 "혼돈하고 공허하던"(창 1:2) 상태로부터 거주할 수 

있는 세상으로(창 1) 바뀌었다. 이 세상은 좋고 거주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함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주는 위로는 창조 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언젠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성한 완전함의 패턴으로 승격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다(참조, 사 32:15-20). 세상의 창조자께서 세상을 지탱하실 것이고 좋은 

창조세계를 거룩하고 완전한 창조세계로 변화시키셔서 거기서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비전에서 창조세계가 그렇게 높여진 것을 

본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계 21:3; 

참조. 출 25:48). 그러나 창조와 피조물의 높여짐 사이에는 긴 여정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내와 인간의 반역, 인간의 번뇌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과 인간의 활동,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조물의 탄식이 이루어진다. 6 

b. The Shadow Side of Human Existence: Pain and Anguish 인간의 존재의 어두운

측면: 고통과 번뇌

i. Pain and Anguish 고통과 번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세상이다. 그 고통 중의 어떤 것들은 

피조물로서의 존재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동물들과 

인간들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해주며, 또한 원천적 두려움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5 I must agree with HendrikusBerkhof that “struggle, suffering, death, and natural catastrophes were already 
fact millions of years before man appeared on the scene.”   (Chrisian Fai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86; rev. ed.)] 175).  
6 Willem A.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Zondervan, 1988; Baker, 1995).  



4 

번뇌는 또 다른 차원으로 더 높아진 고통이다. 그것은 우리의 첫 부모의 반역과 함께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의 생명이다. 그것은 좌절, 분노, 걱정, 외로움, 

우울, 불의, 전쟁, 기근, 질병, 죽음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존재의 좋은 것들이 번뇌 

앞에서 사라져 없어진다. 창세기에서는 이싸본‘issabon (창 3:16, 17; 5:29)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존재의 번뇌를 표현한다(창 3:16, 17; 5:29). 그들의 반역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번뇌하는 실존의 삶을 

부과하셨다. 그것은 고통들이나 고통스러운 노고로 다양하게 번역된다(창 3:16, 17; 

5:29).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번뇌가 인간의 존재의 특징이 되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들에 영향을 미친다. 생식, 자녀, 가정생활, 부부 사이, 생계, 인권, 사회적, 

인종적, 국가적/정치적 관계들, 윤리와 도덕, 예배, 정의, 의미 있는 삶, 평화에 대한 

추구 등 말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 유대가 없이는, 

인간은 외로움, 우울, 번뇌를 경험한다.  

ii. The Witness of Genesis and Ecclesiastes 창세기와 전도서의 증언

구약에서 특히 이 두 권이 인간의 번뇌라는 모티브를 발전시킨다: 

창세기와 전도서(코헬렛 Qoheleth).  

1. Genesis: The Anguish of Human Existence 창세기: 인간 존재의 번뇌

창세기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여성의 번뇌: 불임(사라, 리브가, 

라헬), 가족ㆍ형제 간 경쟁(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들), 살인(아벨, "숨, 호흡" 혹은 "헛됨", 그의 단명함을 

상징함), 강간(디나), 출산 중 죽음(라헬). 또한 창세기는 족장들의 번뇌를 묘사한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기근(아브라함, 이삭, 야곱), 불의(창 12 장에서 아브람), 전쟁(창 

14 장에서 아브람), 소외(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절(라반과 야곱), 인종 간의 

경쟁(가나안과 애굽에서 족장들), 옥살이(요셉)였다. 리브가가 번뇌를 표현하는 말을 

한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5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창 27:46).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확증해준다. 노아는 

소망의 등대였다. 대홍수 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새 아담으로서 

보존(창 6-8)과 축복(창 9:1, 7)의 매개자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를 

노아라고 이름 짓고서, 그가 가져올 위로에 대한 소망을 설명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issabon)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창 5:29).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헌신을 재차 확증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노아, 인간, 모든 생명과 언약을 맺으셨다(창 9).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개입하신 것은 희망을 고취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데 헌신하셨다. 그 축복은 양식, 음료, 

생식, 땅,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온 

인류를 축복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창 12:1-3). 이스라엘의 남녀 

족장들이 약속들을 받았지만, 인간 존재의 번뇌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테스트를 

받았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거류자였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더 위대한 미래의 삶을 희망하게 한다.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 이삭("하나님이 웃으실 것이다"), 이스라엘("그가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리 조금만 맛보았을 

뿐이다(히 11:8-16). 하나님의 약속들과 언약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가운데 그들은 

땅에서 순례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이 성장했다(Gen 17:1; 48:15-16). 

2. Qoheleth: The Enigma (Absurdity) of Human Existence 코헬렛: 인간 존재의

수수께기(부조리)

코헬렛(전도서)도 "구부러진 세상"에 대해 말한다(Eccl 1:15; 7:13). 비록 그가 소망이 

죽음보다 나음을 인정하지만(9:4), 그의 회의적인 태도가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든다. 

실로, 사람들이 그들의 일, 관계, 문화적 성취, 음식, 음료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덧없고 헛되다.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의미를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부조리를 인식하게 될 뿐이다. 코헬렛은 질문한다. "해 아래에서 수고(`ml) 하는 모든 

수고(`amal)가 사람(=mankind, ‘adam 인간, 아담)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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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도서 전체에 분포하는 32 개의 질문들 중 하나다. 코헬렛 혹은 전도서는 이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고서 우리가 더 묵상하도록 놔둔다. 인간의 노동이 한동안은 

만족을 줄지 모르나, ("해(하늘) 아래 under the sun (heaven)”, 이 구절이 29 번 

등장한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해주지 못한다. 그는 인류 

전체에게 관심을 기울인다(‘adam, 49 번).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땅 위의 삶은 하나님의 개입이나 의도 없이 지속된다. 인간의 

노고는 잔인하고 가혹해 보인다.7 하나님의 때와 역사는 아름답지만, 인간들은 

열쇠를 모른 채 남겨진다. 사실, 창조 세계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구부러져 

있다(1:15). 따라서, 그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기에 무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전 7:13).  

인간의 창의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취와 업적이 목적과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인간의 추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통제 상실, 애통, 불안, 단절, 절망, 죽음을 겪고(2:12-23; 5:8-17) 

카르페 디엠의 경험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2:24-26). 코헬렛은 독자들이 

인식론(지식, 확실성, 진리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한다(존재론). 그의 논증은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적 접근법으로 

통합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 12:8).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을 알 수 없다.  

소망은 오직 세상, 인간, 하나님에 대한 수수께끼적 본질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개인적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추구를 파괴한다.8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와 우월성과의 조우만이 경이감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 지혜와 인격의 성장에 

헌신한 삶(교제),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에 대한 증언(12:13-14)을 낳는다.  

c. A Transitory World 덧없는 세상

7 See especially Albert Camus, The Myth of Sisyphus and other Essays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1), 64-65.  
8 Albert Camus elicits three aspects of living with absurdity: “my revolt, my freedom, and my passion” (The 
Myth of Sisyphus,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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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좋지만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축복을 받았지만, 성화되지 

않았다. 피조물은 온전해지는 것, 피조물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다(롬 8:22). 사도 

바울은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을 출산의 이미지로 말한다. 내가 보기에 바울은 

일시적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 

전자는 궁극적, 영광스러운, 영구한 창조에 소망을 둔다.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에 비추어보면 덧없듯이, 현재의 피조물도 일시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완전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피조물의 덧없음에 대해 몇 가지 이미지를 사용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해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 51:6; 강조는 

우리가 한 것)  

피조물과 인간은 시련, 유예기간, 테스트를 당할 잠재성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그 

목적을 위해, 인간은 자기 인식, 질문하기, 고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창조자에 대한 

지식과 신뢰를 배워야 했다.9 창조자는 세상의 소망이시다. 두 가지 창조 서술(창 1, 

창 2)은 첫 인간들이 세상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잠재성을 강화시킨다.10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제 안으로 이끌고자 하셨다.  

d. Longing for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피조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인간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능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11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자신을 더욱 더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 

목적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9Berkhof observes, “He (God) evidently wants his creation to go through a history of resistance and struggle, of 
suffering and dying.” (176)   
10Berkhof, The Christian Faith, 175-8.  
11 The argument of Psalm 104 draws the readers into the vastness of God’s creative activities including the 
Leviathan as a plaything (Ps 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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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충만히 실현되는 것이다"(Christian Faith, 170). 인간의 소망을 그렇게 

정의한다면 인간의 소망은 참된 우월성에 초점을 둔다. 즉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과 인간 안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레니우스의 말에 

주목할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AH IV.20.7; cited by Berkhof, Christian Faith, 171) 

i. Job 욥

구약에서 욥은 피조물의 존재의 어두운 측면의 모델이다. 그는 친구들의 위로에서 

아무 위안도 받지 못한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다. 

친구들은 욥을 만나서 전통적인 논증을 하며, 욥을 궁지로 몰아, 욥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한다. 욥은 답을 찾아보지만, 욥의 전통적 범주인 행위-결과로는 

불충분하다. 욥은 회복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미래를 갈망한다(6:8, 11). 그러나 

아무 소망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14:6). 욥은 인간의 존재가 

나무들보다 취약함을 한탄한다(14:7-8).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과 열망을 파괴하시는 

것으로 보인다(14:19; 17:13-16). 결국, 사람들은 존귀하게 회복되지 못한다(19:8-11). 

욥은 하나님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는다(30:26). 욥은 하나님이 그를 복종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혼란을 지배하시는 것에 비유한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욥 7:11-12).  

하나님께서는 욥의 근시안을 지적하시며 창조세계에 감춰진 지혜의 경이로움을 

보라고 도전하신다: 기상현상에 나타난 파괴력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특정한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욥 38-41; cf. 시 29; 148:7-8) 말이다. 

하나님이 욥이 정의를 찾는 것에 대답해주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감춰져 계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고, 욥도 그렇게 시인한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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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2-5).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욥은 그의 하나님을 "보았다." 

ii. Psalms 시편

시편기자들은 특히 번뇌의 많은 면들을 인지한다. 그들은 흔들리고, 격심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찾고, 신뢰와 소망 안에 성장한다. 깊은 

번뇌로부터, 다윗이 기도한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 6:3; cf. 시 31). 욥처럼 다윗도 고통과 죄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발견할 때는, 그들의 힘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인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tsarot) 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metsuqot)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amal) 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25:16-18).   

다윗은 다음 시편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테스트하심에 기꺼이 순복한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시 26:2-3, cf. 잠 

17:3). 다윗은 시편 27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다는 소망을 일군다. 음침한 

그늘(케노시스 kenosis; 수치, 번뇌, 고난) 속에 거하는 경험 속에서, 시편 기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데 있다. 그것은 많은 비유들로 표현된다(빛, 

구원, 견고한 요새, 피난처, 반석, 27:1, 4). 이러한 이미지들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교제(페리코레시스 perichoresis)에 대한 추구가 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cf. 23:6)은 시편기자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돌보심을 확신하게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친밀함을 또한 확신하게 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봄"(27:4)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27:8)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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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8 편에서 시편기자는 여러 면들을 다룬다. 시편 기자 자신의 죄성, 하나님의 

감춰져 계심, 신체적, 영적, 사회적 아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 "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시 

38:15).  

시편 107 편은 시편 제 5 권을 연다. 4 중 후렴은 번뇌, 구속, 소망의 패턴을 요약한다. 

"이에 그들이 근심(tsar)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metsuqot)에서 

건지시고"(시 107:6, 13, 19, 28). 시편기자는 사람들이 소망 없이 번뇌 속에 방황하는 

4 가지 시나리오를 묘사한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의 초점을 하나님이 

해방하신다는 데 둔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상관 없이, 자유케 하신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의 증인이 되어 감사를 드린다(107:8, 15, 21, 31).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회복시키시는 정의, 하나님의 구원을 끈질기게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구속될 것이라고 시인한다(2:12b 25:21; 31:24; 33:20-22; 39:7; 

71:5, 14; 147:11). 고난 당한 자(9:18)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25:3, 5; 

69:6), 땅을 상속할 것이다(37:9). 시편기자들은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52:9; cf. 시 107). 그래서 지친 자가 안식을 찾을 것이고(62:5), 하늘과 땅의 

창조자께서 그의 정의의 나라를 땅 위에 도래시키실 것이다(146:5-10). 

iii. Isaiah among the Prophets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이사야는 번뇌와 소망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도전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לְךָ קִִוִינו)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33:2; cf. 40:31; Rom 5:3-5).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וְקִוֵיֵ יְהָוָה)은 

안팎이 새로워질 것이다(40:31). 그들은 도래할 왕국의 영광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40:3-5, 10-11). 그들은 그의 왕국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것은 

정의롭게, 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것은 정의에 대해 갈급해 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것, 

고난과 박해, 포로생활과 소외, 이스라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의 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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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되는 것, 좋은 소식의 실체를 증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사야는 땅에 의를 

도래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비전을 확장시킨다. 그 비전은 다윗의 계보의 

왕(chs. 9, 11, 36-39), 왕족 제사장인 종(42:1-4), 예언의 종(48:16b; 61-62), 고난 

당하는 종(chs. 49; 50; 52-53), 하나님의 종들(chs. 54-66)을 포함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케노시스를 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부여 받고, 정의와 의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에 증인이 

되고 나라들에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한다(42:14,12 7; 43:10, 12; 44:8; 

49:6; 54:4; cf. 60:3, 19-20). 그것은 위로(chs. 40, 49, 51, 61, 66), 선포(chs. 40, 43, 48, 

52, 61-62, 66), 정의(chs. 42, 51, 56, 58-59, 6162)의 사명이다. 

e. Conclusions 결론

욥, 시편기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구속을 갈망했으며, 그것은 자유, 영광, 악의 

종식,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함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춰져 계심으로 인해 그들이 고민한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과 영광을 좀 인지하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 그렇게 한다. 그들에게 구속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거기 거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피조물이 높여지기를 고대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희미하고, 현재의 세상은 악, 수치, 번뇌, 죽음과 관련된 깊은 어둠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빛,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갈망한다(사 60).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그러한 위대한 구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다(cf. 사 59).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왕국을 기다렸다(cf. 1 Pet 

1:10-12). 

2.The Structure of Hope in the Context of Creation: A Carved World 창조의

맥락 속의 소망의 구조: 잘린 세상

소망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다. 창세기 1-2 장은 가능성들과 한계들을 가지고 

시작되며, 그것들이 구부러진 세상을 형성한다. 세상은 "내재된 규범성 inbuilt 

12 See E. R. Hayes, “The One Who Brings Justice: Conceptualizing the Role of  ‘The Servant’ in Isaiah 42:1–4 
and Matthew 12:15–21,” in I. Provan and M. J. Boda (eds.), Let us Go up to Zion: Essays in Honour of H. G. 
M. Williamson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VTSup 153 (Leiden: Brill, 2012), 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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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ity”13 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 한계들 내에서 살아야 한다. 그 

제약들 안에서 사는 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지혜나 우매함이다.14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반면에 인간의 지혜는 자아나 공동체로 시작된다. 

창세가 1-2 장에 나타난 인간의 소망의 구조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지만, 그 

출발점은 삶의 잠재성을 달라지게 한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셨다"(행 17:27). 그들은 그들의 일(지배), 

그들의 후손(가문), 성스러운 때(절기), 사회적, 문화적 연대에 소망을 둔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초점이 되실 때, 지혜로운 삶이 이뤄질 잠재성이 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며 IS,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들의 

존재, 실존 BEING 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하지만, 자주 표류해 떠내려가고 지친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다는 말이 없다. 물론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들어가셨지만, 인간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집"을 제공하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제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소망은 비어 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에덴동산에서는 

소망의 많은 측면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즉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함, 지혜와 인격의 성장, 정의와 의의 추구, 직업과 취미, 가정과 사회적 관계들, 

언어와 문화, 창조된 질서(과학)의 관찰과 해석 등 말이다.  

a. Hope in Dominion and Dynasty 지배와 가문에 대한 소망

첫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존재의 숭고한 부르심을 기술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난 자들"로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인간들은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도록 부름 

받았다.  

창세기는 인간 잠재성의 지평을 연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생명력과 잠재력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 음료, 생식, 이주의 자유라는 

13.R C. Van Leeuwen, “Liminality and Worldview in Proverbs 1-9,” Semeia (1990): 118.
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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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들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함축된 의미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송축 blessing"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권리를 가지신다.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참된 예배를 받으실 권리다. 하나님의 임재, 공급, 

보호라는 은혜를 받은 인간의 삶의 풍성함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간다(시 103:1-6). 

지배와 가문의 잠재성이 인간에게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시 8:3-9).14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중 명령을 스티븐 G. 뎀스터 Stephen G. Dempster 가 

《통치와 가문 Dominion and Dynastry》에서 다루었다. 그는 구약의 메시지를 이 

규례 하에 연결시킨다.15 지배는 인간들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는 잠재성과 연결시킨다. 뎀스터는 "가문"이라는 

모티브로 인간의 지배의 세대 간 지속성을 논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대신에(1:26), 첫 인간들은 개인적 우월성을 열망했고(3:5) 

후대로의 승계에 소망을 두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추구하여 "뱀"의 

말에 귀 기울였다. 하와는 또한 자기의 남자와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었다. 이름을 

지은 것과 계보를 보면(5, 11 장), 연결성과 지속성이 나타나며, 그것은 인간이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다.16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창 4:26),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들(창 5:22, 6:8-

9)에게 달려 있다. 소망은 가문에 있다. 즉 악, 인간의 번뇌하는 실존을 이길 여자의 

씨에 있다(창 3:16).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죽음과 부패에 굴복한다(창 5, 6:5, 12).  

 

인간은 또한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실패했고, 온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며 견고한 성을 세웠다(11:4).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자율성, 자치를 이루었고, 후손은 부패하고, 악하고, 

반역했다(6:12; 8:21; 11:3-6). 

 

                                                 
14 Humans have the potentiality to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s. Genesis records several of such cultural 
activities: marriage and family (2:20-25), agriculture (4:3), husbandry (4:4), architecture (4:17), arts (4:21), 
worship (4:26), and viticulture (9:20).  
15 Stephen G. Dempster, Dominion and Dynasty: A Biblical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5. (Downers Grove: IVP, 2003).  
16 She significantly called her children Cain (“possess,” “give birth”), Abel (“breath,” “transitory”) and Seth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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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취와 자녀에 소망의 초점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지되지 않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정치 구조, 

도시, 농촌에 개입하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무지"를 봐주시고,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행 

17:30). 요한계시록 21-22 장에서 요한은 한 도시(바벨/바벨론)의 종말과 다른 

도시(새 예루살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본다(계 21:1). 요한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인구를 묘사한다. 그 백성은 깨끗하고 거룩하며, 눈물이나 두려움이 없다. 

그 도시는 빛과 영광이 충만하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도시에 거하셔서 성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 

바다, 억압자들을 쫓아낸다(계 21). 그 도시 근처에 강과 정원이 있어서 생명 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나라들의 치유를 상장한다(계 22).  

 

b. Hope in the Sabbath and in Feasts and Festivals: The Presence of the King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소망: 왕의 임재 

 

창조 질서의 일환으로서 성스러운 때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일(melakha, 사업, 

노동, 고용)과 휴지 休止 cessation(shbt)의 패턴(Gen 2:1-3) 도 인간의 존재를 

규정한다 출 20:8-10). 안식일의 선물과 소망이 이스라엘의 예배적, 의식儀式)적, 

사회적, 경제적 삶의 리드미컬한 구조가 되었다. 그것은 매주의 안식일, 절기의 잔치, 

안식년, 희년이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신분을 규정했다(출 31:13-17). 이스라엘이 경축한 

그런 경우들은 창조,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궁극적 회복의 소망을 

기념했다(경축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경축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출 25:8). 

 

안식일은 질서, 축복, 성별(聖別), 하나님의 공급, 구속을 나타내는 상징적 선물이다. 

시간, 특히 성스러운 시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규정한다. 후에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 안식일과 성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축하지만(출 25-31), 제 7 일 성별의 잠재성은 창세기 2 장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시간은 창조의 모든 부분들에 항상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적 구조물이다. 

즉 그것은 밤낮, 계절, 날, 해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5, 14-18). 다른 

한편으로, 시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구성한다(출 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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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18; 신 5:12-15).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식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과 더 깊은 언약적 교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다고 이사야가 썼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58:13-14; cf. 신 16:14-16; 28:47).   

 

이사야는 성전 재건의 비전을 말하지 않고(66:1-2),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든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 세계의 백성과 함께할 것이라고 비전을 

말한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사 

66:23; cf. 슥 14:18).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거룩할 것이다(슥 14:20-21). 하나님이 

그의백성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것이다(겔 48:35; 40-48 장 참조). 

예수님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확인해주셨다(마 12:8; 눅 6:5). 

히브리서에서는 종말론적 안식일에 대해 말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히 4:9-10; 참조 4:1-12).  

 

c. Hope in Cultural Engagements: Vocation and Family 문화적 참여에 대한 소망: 직업과 

가정 

 

i. Vocation and Servanthood 직업과 종으로 섬김 

 

두 번째 창조 기사는 테스트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이 아담을 

직업의 삶으로 부르셨다. 그는 섬기고(`bd, 일하고) 에덴(그 땅)을 지켜야(shmr)  

한다. 두 창조 기사는 인간의 전통적 기능을 제시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제사장적 

종으로서 일한다.17  

                                                 
17 Wenham observes that the interplay between the cultural call and the cultic calling is supported by the choice 
of vocabulary (3:15). (Genesi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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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직업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을 보호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들이다(그리고 생명나무; 2:17; 3:24). 소망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데 있다. 생명나무는 지혜와 신성한 존귀의 삶을 

상징한다고 이스라엘의 전통적 지혜서에서 일컬어진다 (잠 3:16-18; cf. 11:30 [열매]; 

13:12 [소망]; 15:4 [치유]). 종이라는 주제가 발달한 것은 이사야의 신학에서 

특별하다. 이사야는 전 세계 나라들 중의 제사장들에 대한 풍성한 신학을 

발전시킨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bd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켜(shmr)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6-7).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왕족 

제사장이 되는 데 실패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출 19:6). 아담이 에덴동산에 

두어졌다가 추방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추방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던 불붙은 그룹 천사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되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들이 언약궤 위에 있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이뤄진 신성모독, 제사장의 타락, 성전 예배가 맹목적 미신과 

같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고대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썼다.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렘 

3:17).  

 

이사야가 새로운 제사장과 왕족인 인류를 고대하는 것에 아직도 소망이 살아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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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amily: Relationships without Shame 가족: 부끄러움 없는 관계 

 

둘째 창조 기사는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의 연합과 관계를 보여준다(창 2:24-25). 

인간들은 아직 성별되지도,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다. 아직 그들에게 수치를 주거나 

조롱할 다른 인간들이 없었다. 그들은 칭의를 받지 않았지만, 정죄되지도 않았다. 

삶에는 잠재성이 가득했고, 그것은 삶과 죽음의 잠재성도 포함한다(2:17). 그러나 

테스트에 실패한 그들은, 수치, 정죄를 당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았다(창 3).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인간들을 높여 칭의, 존귀로 높아진 존재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높일 수 있다.  

 

d. Conclusions 결론 

 

원래의 상태의 행복, 순진무구함, 순수함, 죄책 없음, 판단 받지 않음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 후 부과된 한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변화를 

부과하셨다. 그래서 일에서 노동과 수고로, 에덴동산에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삶으로, 결혼의 잠재성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심한 관계로, 충만한 삶의 

잠재성으로부터 번뇌하는 존재로 변했다(창 3:16-19).  

 

참된 우월성에 대한 소망이 다리가 되어 우리를 일시적 덧없음, 불확실성, 무의미함, 

죽음으로부터 인간 존재의 의미심장함의 새로워진 의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모든 인간들은 일시적 경축(후손, 차세대, 절기들)과 장소적 경축(통치, 직업,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을 두며 생명(활력, 잠재성, 우월성 영광, 명성)을 추구한다.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존성을 일깨운다. 그들은 잘려진 세상 

속에 산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세상이다. 문화적 추구는 좋지만, 궁극적이지는 않다. 

("부록 B: 소망의 환상"을 보라.) 

 

인간의 존재와 행복은 조건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예들을 제공한다. 바보들은 강을 건너가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를 건넌다. 믿음의 영웅들(파격적 제자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실존을 발견하고, 땅 위의 하나님 나라의 

매개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도 그 

다리를 건너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건다. 하나님 나라의 이 파격적 매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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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18 

 

3.The Perfection of Creation and Humanity in Jesus Christ: A Cured Worl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인간이 완전해짐: 치유된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의 하나는 피조물을 높이고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그가 순종으로 완전해지심으로써 

인류의 높여짐이 가능해졌다. 제임스 B. 타런스 James B. Torrance 가 우리에게 

일깨운다. "성육신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높여 친교의 삶,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삶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Worship, Community, and the 

Triune God of Grace, p. 21). 

 

복음의 그림은 3 부작으로 그려진다. (1)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인간의 반역의 목전에서 펼쳐진다, (2) 삼위일체의 아름다움 속에 각 위격께서 

피조물과 새 공동체를 승격시키고 완전하게 하시는 데 참여하신다, (3) 피조물과 

인간의 영화와 승격이 이뤄지며, 그것은 몸의 부활, 영생, 모든 형태의 악과 불순의 

제거를 포함한다. 이 3 가지 캔버스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통합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실증하는 견본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계시된다.19  

 

하나님이 고난 중에 사랑하시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심, 인간의 

반역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둘째 아담으로 

테스트하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심, 그가 악을 이기심, 그가 

영화롭게 되심, 그가 새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도 있다(고후 15:20-23).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께서 순종으로 완전해지셔서 성별을 이루셨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18 Willem A. VanGemeren, “Our Missional God: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and the Missio Dei.” In 
Living Waters from Ancient Springs: Essays in Honor of Cornelis Van Dam. Jason Van Vliet (ed.). (Eugene 
Oregon:  
Pickwick, 2011), 198-217. See APPENDIX A: The Language of Hope.  
19See  Stephen M. Garrett, God’s Beauty-in-Act: Participating in God’s Suffering Glory. (Eugene: Pickwic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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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10).  

 

사도 요한은 "치유된" 세상 속의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를 풍성하게 묘사한다(계 21-

22). 새로운, 변화된, 치료된 세상은 일시적(잠정적) 세상의 옛 상징을 갖지 

않는다(21:4): 그 옛 상징은 바다, 어둠, 성전, 부도덕, 저주, 죽음이다(21:1, 4, 22; 22:3, 

5, 15). 새 질서는 거룩한 성, 생수의 강, 빛, 영광, 생명나무로 나타난다(21-22). 이 

이미지들은 뚜렷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21:3, 22, 23-24; 22:3). 임재가 인간 존재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을 쫓아낸다(21:3; 22:3). "새" 세상은 위로(21:4), 생명(21:6; 

22:1), 치유(22:2), 하나님과의 친밀함(22:3-5)의 세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세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21:7) 하나님의 왕족인 충성된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긴다(22:3-5). 그들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고(21:2, 3, 8, 

10, 27; 22:11, 21)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광과 승리를 공유하신다(21:11-21, 23, 26). 

 

Conclusions 결론 

 

구약은 아담의 한 후손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다. 그 후손은 파격적으로 충성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는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며 왕족이지만 겸손하게 

온전한 인격자의 길을 걸으며 궁극적 견실성, 정의, 의를 갖는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단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의 존재와 그의 통치에 있어서 

우월하시다. 신약 저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제시된 기대 패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드러난 신비는 예수님이 단지 둘째 아담이나 둘째 다윗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는 창조자이시나 시험과 시련을 당하셨고, 그가 당하신 고난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셨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다. 만물이 그 

안에 아름답게 결집된다. 그는 피조물과 인간을 영광스럽게 갱신하신다. 그는 

혼란의 요소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며 어떤 형태이든 모든 번뇌와 악을 종식시키실 

것이다. 그것은 적대, 단절, 전쟁, 억압, 그리고 "어둠"과 "바다"와 상징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계 21:1, 25, 27, 25; 22:5, 15).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계 21:5). 

우리는 그의 안에 있고 그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 그는 그의 승리, 거룩함, 

영광을 그의 "형제자매들"과 공유하실 것이다. 그가 그들을 더 영광스러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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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승격시키실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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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The Language of Hope 부록 A: 소망의 언어 

 

우리는 번뇌가 답, 의미, 관계, 목적 등에 대한 다양한 추구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존재가 중지될 운명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을 추구할 

운명이다. 소망의 언어가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로부터 솟아난다. 소망은 기대의 

표현으로서 사람들의 관계적 본질을 상승시키고 또한 거기서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그들의 상호관계 

안에서 기대가 창출되며, 그것은 합의나 언약으로 강화될 수 있다. 소망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인간 존재의 번뇌라는 배경 속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전제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문화적 

의존에서 떠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구약은 집의 

본질을 창조 이야기들, 아담, 노아, 족장들,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들, 

그리고 (율법, 선지자, 글들 속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암시한다. 구약의 소망을 

요약하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인 "나는 야훼다, I am Yahweh," "나는 그다, I 

am he," 혹은 "나다, I am"다. 그는 의미, 존엄성, 관계, 교제, 화해, 용서, 평화를 

갈망하는 외로운 사람들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많은 회복의 매개자들을 사용하신다. 그것은 노아, 이스라엘의 남녀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왕들, 선지자들, 현자들이다. 소망이 

점차 초점을 좁혀간다. 인류의 아버지 노아에게서, 언약 공동체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유다에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다윗은 주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시다"(계 22:16).  

 

이사야는 소망의 비전들을 여러 방식들로 묘사한다. 그것은 하나님, 성령, 

메시아이신 매개자, 하나님의 종(들), 좋은 소식의 전파자들을 포함한다.  

 

a. The Work of God’s Spirit in and through the Messianic Agent 메시아라는 

매개자 안의,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 

 

메시아 매개자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 받아 지혜, 능력, 정의, 의의 왕국을 도래시켜 

억압당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는 평화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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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함으로만 가능하다(11:1-2). 메시아 매개자는 세상의 불의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이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할 것에 소망의 초점을 

둔다(9:7; cf. 16:5). 4 가지 보좌 이름들을 특이하게 언급한다. 그것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9:6)이다. 11 장 1-

9 절의 설명은 히스기야(36-39 장)에게서 약한 패턴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었다(마 1:21).  

 

b. The Servant(s) of the Lord 하나님의 종(들) 

 

40-66 절에서 다윗 가문의 왕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다윗의 후손, 매개자에 

대한 소망이 배경에 늘 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다윗 가문의 

매개자들로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나라들의 리더들이자 나라들에 

대한 증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긴다(55:3-5).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 위에 있다(42:1; 61:1; 44:2-5; 48:16b; 59:21; cf. 11:1). 

그들은 예언적, 제사장적, 왕족의 사명을 가지고 긍휼한 정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가르친다(41:1, 4; 49:2-9). 그들은 겸손, 의, 정의, 성실의 모범을 

보인다(42:2-4; cf. 11:1-5). 그들은 이스라엘과 나라들에 나아가 사역한다(42:6-7; 

49:6-9). 

 

모델 종을 하나님이 제자양육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ון לִמּוִדִים  를(ְלְשֹׁ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לִמּוִדִים עַֹ כַֹ מַֹֹׁ  ,하시도다"(50:4 (לִשְֹׁ

5-9 절 참조). 그는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이다(50:6-9; 52:13-53:12). 그의 사역의 성과로 시온이 아무 억압자도 없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변했다(54:11-17). 그 변화에 또한 포함되는 것은 충성된 종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לִמּו דֵי יְהָוָה)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54:13, 17; cf. 59:21). 

 

c. Preachers of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의 전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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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의 선포에 성령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간은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여되고, 그것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구속적이고, 변화를 일으킬 때 

말이다. 이 위로의 선포20는 많은 수준들에서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진다.22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다. 좋은 소식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ה־נָָאוו  종은 하나님이 정의, 의, 성실에 헌신하시는 것에 .(52:7)"(מַֹ

감탄하며(61:8), 유업, 언약 관계, 보상, 변화를 확신한다.21 

 

 

 

 

 

 

 

 

 

  

                                                 
20 See the thematic development of comfort by Rolf Rendtorff,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Isaiah,” in 
Canon and Theology: Overtures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3), 146-69. 22 
Isaiah 61:1-3 is cited at the beginning of Jesus’ ministry in Luke 4 and frames the ministry of Jesus (Luke) 
and of the apostles (Acts).   
21 See Lee, Hee-Sung, “The Inheritance of the Servants in Isaiah 40-66: A Textlinguistic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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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The Illusion of Hope 부록 B: 소망의 환상 

 

소망은 보편적이다. 모든 집단과 종교가 그 구성원들에게 인간의 한계와 질병, 고통, 

불의의 경험 속에서도 소망을 준다. 소망은 사람들이 순간을 넘어서서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게 한다. 사람들은 위험과 위기에 직면해서 소망으로 

반응한다. 어떤 본질의 변화이든 –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 

언젠가에 대한 소망을 일으킨다. 놀랍게도 불의, 전쟁, 경제침체, 정치적 탄압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소망을 부여 받아서, 자신과 자녀를 위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본다. 우리의 모든 실망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전쟁, 기근,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속에서조차 살아남는다. 인간의 이민 역사가 한 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 다른 소망의 곳을 찾아 간다. 샬롬 알라이켐의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끝 장면에서 테비예가 말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해." 그들이 허구의 유대인 마을, 슈테틀인 아나테브카를 강제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슈테틀은 1791 년에 예카테리나 2 세의 칙령으로 만들어진 "구획된 

정착촌"으로서 유대인을 러시아에서 몰아내되, 차르의 제국 안에 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칙령에 따라 강제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주해야 했다. 그것은 그들이 땅과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소망은 3 권으로 이뤄진 언스트 블록 Ernst Bloch (1885-1977)의 《소망의 원리 The 

Principle of Hope (1938-47)》의 큰 주제다.22  

 

블록은 어떻게 인간의 영이 과거의 고통, 실패, 실현되지 않은 소망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잠재적으로 미래에 대해 열려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그는 모든 문화마다 

유토피아적 비전을 허락하고 권장하는 유토피아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 허구적 틀이 한 문화를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통합하여, 큰 메타 담화 내에서 

내재적 유토피아적 잉여에 의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을 허락한다. 그 "잉여"가 

문화의 잠재성을 변화시켜서, 응집력과 적응력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만들어졌다. 아메리칸 드림은 비록 최근의 지구촌 경제 위기와 침체(2009-

                                                 
22 Originally published in German, the three-volume work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posthumously in 
English (Cambridge: MA: MIT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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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좀 손상되긴 했으나 아직도 잘 살아있다. 잉여는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하고, 자신과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시대를 기대하게 한다. 블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부등변삼각형으로 설명한다. 각 변의 길이가 다 다르지만 한쪽에 의해 

통합되는데, 바로 그것이 미래다. 블록은 분명히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를 사용한다.23  

우리는 블록의 마르크스 구조나 이데올로기에는 관심이 없지만, 부등변삼각형의 

비유는 인간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미래는 과거와 연관되어서, 

과거가 현재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는 과거를 현재의 틀을 짓는 저수지로 보지만, 

또한 미래를 기대한다. 그러나 모든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이 그렇듯이, 그 미래는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인류학적이다. 역동적이고, 진화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향상이 분명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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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1)

빌렘 A. 반게메렌 

서론 

이 책의 제목은 표제어의 간략한 형식인(잠 1:1) 히브리 단어 ylev.mi “(솔로몬의) 잠언”를 번역

한 것이다. 이러한 잠언들이나 짧은 격언들은 이 책의 많은 부분의 장르로 나타난다. 영어의 
제목인 “Proverbs”(잠언)은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의 제목인 Proverbia에서 나온 것이다. 
비록 잠언이 삶에서 비롯되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다루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
은 신적지혜의 길을 좇아 살아가라는 초대이다. 욥기, 전도서, 그리고 많은 시편들과 어떤 면
에서 구약 성경 전체는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신적인 지혜(혹은, 거룩)를 추구하도록 격려한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더 드러내실수록 지혜의 실체는 더 많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작은 조각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의 형제인 야고
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옛 지혜의 길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야 1:5; 3:13, 15, 
17). 
이스라엘의 지혜의 교훈은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며(잠 1:7),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분과 
교제하길 간구하며, 이 땅위에서 정의와 의와 헌신을 구현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기록되었
다. 잠언은 모세오경의 주제인 지혜와 어리석음,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발전시키고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가르쳐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지혜문서(sapiential writings, 
라틴어 sapientia “지혜”로부터 온 단어)안에서 더 보충되었다. 구약정경의 모든 부분들이 독
자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있다. 성문서의 일부로서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다양한 삶의 정황속에 적용하는 지혜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배경적 이슈 
저작권 및 시대 
잠언의 표제어는 솔로몬에 대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1:1)고 명시
하고 있다. 이 표제어는 솔로몬이 잠언전체를 저술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세 번 언급된 
솔로몬의 이름은(1:1; 10:1; 25:1) 이러한 인상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혜자에 대한 언급
과(22:17; 24:23) 두 명의 비이스라엘 왕에 대한 언급(아굴 30:1; 르무엘 31:1)은 이러한 결론
에 반론을 제시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지혜의 전형적인 인물이다(마 12:42 참조). 솔로몬의 공헌은 주전 10세기
에 시작되었으나 잠언을 수집하고 배열하는 것은 그 후 몇 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잠언이 솔로몬으로부터 왔는가? 키친(Kitchen)은 잠언 1-24장을 솔로몬의 작품
으로 보았다. 그는 1:1절과 10:1절의 연결이 원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솔로몬에 대
한 언급을(주후 950년) 원본의 일부로 읽는 것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제(25:1)는 잠
언의 두 번째 부분을 히스기야 시대에 수집된 솔로몬의 잠언집과(25-29장; 주전 700년경) 연

1)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1978-1992년까지 강의했던 리폼드 신학대학원 (잭슨)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 논문은 필지와 함께 아침마다 우리 정원에서 잠언과 창조에 나타나는 지혜를 배웠던 Christ 
Church(남장로교, 노말/블루밍톤, 일리노이즈)의 “훌륭한” 젊은이들과 콜로비아 신학대학원(스리랑
카)에서 2014년 지혜의 길에 함께 했던 학생들에게 헌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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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킨다. 키친은 고대근동의 잠언집들과의 자료비교를 통해 1-24장(솔로몬 I)과 25-29장(솔
로몬 II)이 비록 다른 시기에 수집되었지만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주장함으로 그의 결론을 지지
하고 있다. 키친은 전체 잠언의 구성연대를 이른 시기로 보고 있다 (주전 700년경).2)

롱맨과 다른 학자들은 한 잠언집이 다른 잠언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잠언이 
편집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솔로몬의 핵심성을 보았다. 롱맨은 “만일 누군가 이 책
안의 흔적을 바라본다면, 잠언의 근원은 아마 솔로몬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편집은 그 이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3) 밴 르우벤의 제안에 따르면 이 
시기는 포로기 이후가 될 수도 있다.4)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다른 증거가 있다. 
첫째, 어떤 잠언들은 조금만 변형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들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
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18:8; 26:22 비교). 또 다른 잠언
들은 그 표현에 있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잠언 10:2절(“불의의 재물은 무익
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과 11:4절(“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
음에서 건지느니라”)을 비교해보라.5) 이러한 변화는 전승하는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맛소라 사본과 칠십인경이 상이한 구조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6) 간단히 설명하
면,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경은 잠언 1:1-24:33절까지는 일치하나 이후의 본문은 배열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 칠십인경은 아굴의 잠언(30:1-4)을 지혜자의 말(24:23-34)앞에 삽입하였고, 그 
후에 30:15-31:9(숫자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이 계속된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
해 수집된 잠언들을(25:1-29:27) 현숙한 여인의 시(31:10-31)앞에 삽입하였다. 칠십인경은 맛
소라 사본과 어떤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각각 상대본문에 없는 본문들이 추가되는 경우를 
보이며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칠십인경의 증거가 제안하는 것은 맛소라 본문 형식이 
키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전 700년경까지 고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소한 잠언전체가 
정경의 일부가 된 것은 신약시대가 이르기 전이고 지혜 전통은 유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 그
리고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속에 존재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7) 

사회적 배경 
지혜서의 사회적 배경은 바벨론부터 이집트까지 다양하다. 바벨론 전통에서 서기관들은 “토판 
집”(tablet house)에 속하여 궁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부유층을 위해 봉사하
게 되었다. 이집트에서 지혜전통의 위치는 신전과 연결된 “생명의 집”(house of life)에 있었
다. 바벨론과 이집트 서기관들은 전문적인 직종으로 수 천년 동안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전

2) K. A. Kitchen, “Proverbs 2: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in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ed. Tremper Longman III and Peter Enns, IVP 
Bible Dictionary Series 3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552.

3) Tremper Longman III, “Proverbs,” in Longman and Enn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540.

4) 밴 르우벤은 수집과 편집과정의 시기가 초기왕정시대부터 헬레니즘 시대까지라고 이해한다. 31:27절
에 나타나는 헬라어 “소피아”의 언어유희는 헬레니즘시대를 제안한다. Raymond C. Van Leeuwen, 
Proverb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1997), 
5:21.

5) 다음을 살펴보라. Daniel C. Snell, Twice-Told Proverbs an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3).

6) 또한 14:12절과 16:25절, 20:6절과 27:13절을 비교하라. 
7) 외경문서들과(Wisdom, Sirach, and sections of Baruch)와 미쉬나(Pirqe Avot; i.e., “Sayings of 

the [Jewish] Fathers”)의 본문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Richard J. Clifford, SJ, Introduction to 
Wisdom Literature,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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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는데 공헌하였다. 
고대근동에서 지혜는 정부의 관리나 종교적 사제, 그리고 상업 관리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
로 세워진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재판정이나 신전에서 활동하였고 관리로 일하
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궁정 생활의 예전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지혜 학교에 대한 증거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지혜전통
의 사회적 배경은 아마 가정일 것이다. 잠언과 이스라엘의 지혜전통은 가정, 직장(농사), 정부
(궁정)와 같은 몇 가지 다른 배경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혜는 비록 국제적 성격이 있
지만, 족속과 가정을 배경으로 전달되었다. 부모가 지혜를 예시화하고 가정이라는 배경에서 
가르쳤던 모형은 이스라엘의 대중화된 종교 형식의 토대를 형성하였다(창 18:19; 신 6:7). 가
정이라는 배경안에서, 자녀들은 또한 가정과 산업, 사업, 법정, 그리고 국가라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부모를 관찰하도록 배웠다.8)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특징되는 삶의 방식은 
이후의 세대들에게 본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잠언 4장은 할아버
지의 지혜의 가르침이 아버지를 통해 아들에게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적 배경을 지지하고 있다 
(4:3-9). 

고대근동의 지혜9) 
이스라엘은 지혜의 전통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이웃들도 오래된 지혜전
통을 가졌다. 수메리안은 잠언을 수집하였고(주전 2500), 바벨론도 그들의 번역본과 함께 이러
한 잠언목록들을 복사하였다. 동시에 문명화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위해 
만든 교훈”(The Instruction which a Man made for his son), “아메네모페의 30개의 가르
침”(thirty instructions of Amenemope)과 같은 지혜의 가르침을 즐겼다. 이집트 훈계의 장
르는 고위계층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사회적 위치를 오르는 것을 보증케 하려는 목적으로 
수 천년 동안 유행이 되었다. 아메네모페의 교훈들의 발견은 이 문서가 잠언서와 상당히 유사
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10) 이 교훈의 목적은 “삶의 가르침과 번영의 증
언, 연장자와의 관계를 위한 교훈, 신하의 도리등을 심어주는 것과 이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아는 것과...폭도들의 입으로부터 그를 구하고, 존경받는 자를 사람들의
입에서 구하기 위함이다.”11) 이 교훈은 또한 잠언 22:17-24:34절의 “지혜자의 잠언”과 가까
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12) 그러나 키친은 솔로몬의 첫 번째 모음집(잠언 1-24장)은 이집트
의 잠언을 의존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13) 그는 결론으로 “다른 어떤 문서들에서 발견
되는 주제들과 아마네모페에서 발견하거나 재구성하는 주제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

8) 데이비스 (G. I. Davies)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학교의 존재 가능성을 높게 생각한다. “Were There 
Schools in Ancient Israel?,” in Wisdom in Ancient Israel: Essays in Honour of J. A. 
Emerton, ed. John Day, Robert P. Gordon, and H. G. M. William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99–211.

9) 보다 많은 논의를 위해 다음을 보라. Tremper Longman III, “Proverbs 1, Book of,” in 
Longman and Enn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545–47; 
How to Read Proverb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2), chap. 6; Kitchen, 
“Proverbs 2,” 552–66; Michael V. Fox, Proverbs 1–9, AB 18A (New York: Doubleday, 
2000), 19–27; Roland E. Murphy, Proverbs, WBC 22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287
–94.

10) Fox, Proverbs 1–9, 72–73.
11) Pritchard, ANET, 421–25.
12) “지혜자의 말” 부분을 보라, (최종편집시 페이지 삽입요) 
13) Kitchen, “Proverbs 2,” 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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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 이집트 교훈이 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다. 이스라엘의 지혜가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독특하게 의로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이러한 관계의 결과로 나오는 세계관과 연결시키고 있다.15) 

장르16) 
잠언서는 고대근동의 다른 지혜문학과 장르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지시, 잠언, 
그리고 훈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학은 짧고, 간결한 격언이나 잠언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
는 방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훈과 훈계 
지혜문학의 교훈 장르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학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제목과 본문 (형식 A) 그리고 제목, 서두, 그리고 본문(형식 B). 이러한 
형식은 잠언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비록 학자들이 교훈의 숫자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형
식 A는 10-31장에 나타나고, 형식 B는 1-9장에 나타난다. 잠언서안에서 교훈 장르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이 삶을 예비하도록 말하는(1:8) 잠언 1-9장을 구성하고 있다. 교훈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혜로 무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주의하여 들으라는 초청과 경
고와 권고, 그리고 격려의 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훈들은 부모의 권고와 약속이나 경
고와 함께 주어진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1:10-19; 3:7-8). 지혜 여인의 교훈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1:20-33), 그녀의 창조시의 존재함(8:1-36), 그리고 어리석은 여인의 
값어치 없는 즐거움과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의 집에서의 잔치로의 초청을 강조함으로
(9:1-18) 부모의 가르침을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왕(혹은 아버지)이 그의 후계자(혹은 아들)에게 그의 삶과 신이 세운 질서사이에 
조화를 발견함으로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은 남겼다. 이러한 질
서에 협력함으로 지혜자들은 신들의 복을 얻게 된다. 사회적 질서는 큰 자연의 질서를 반영한
다고 여겼다. 잠언도 역시 궁정의 법도에 관한 격언을 포함하고 있지만(14:35; 16:12-15; 
20:1-2, 8, 26; 25:1-7), 잠언은 또한 왕에 대한 경외는 파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24:21). 
신적인 지혜에 출중한 젊은이는 왕, 더 나아가 이방왕 앞에 설수 있다. 요셉과 다니엘이 이러
한 좋은 예이다.17) 

격언 
개별잠언이나 짧은 격언, 혹은 지혜 격언의 장르는 두 줄로 이루어진 격언으로 히브리어 lv'm' 
(마샬)이다.18) 잠언은 인간 세상과 자연으로부터 비유를 이끌어낸다. 관찰은 실체의 스냅사진

14) Kitchen, “Proverbs 2,” 565. 롱맨은 키친의 증거와 결론에 동의한다. Longman, “Proverbs 1, 
Book of,” in Longman and Enn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547. 머피는 결론으로 비록 성경기자가 이집트의 자료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대근동
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혜의 격언을 사용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Murphy, Proverbs, 294. 그러
나, 팍스는 아메네모페의 영향력이 포괄적이라고 주장한다. Proverbs 1–9, 73.

15) 아메네모페의 어떤 격언들은 지혜의 국제적인 적용을 나타낸다. Longman, How to Read, 67. 롱
만은 결론적으로 구약의 지혜자는 “단순히 아무런 비판없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속에서 사상을 빌어오
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How to Read, 77.

16) 다음을 보라, T. Hildebrandt, “Proverbs, Genre of,” in Longman and Enn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Wisdom, Poetry & Writings, 528–39.

17) Longman, How to Read, 74–75,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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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실체를 대변한다. 잠언은 마치 날개달린 곤충과 같다.19) 한
번 말하거나 적용되면, 화자는 잠언의 정신을 얻거나 혹은 놓치게 된다. 마치 파리를 잡으려
는 시도와 같다. 시간이 지남으로 잠언이 특정한 시간이나 상황안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었는
지 명확해진다. 
힐데브란트(Hildebrandt)는 잠언서에 나타는 격언의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격언은 다양한 비유로 형성된 여러 세대의 통찰을 전달하는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시적 변화에서 상당히 자유로우나 비교적 정형화된 문학적 형식으로 소통
된다.20) 예를 들면, 저울과 추의 비유는 상업적인 세계에서 온 것이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
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11:1). 이 짧고 간결한 격언은 한순간
에 한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사용함으로 다른 세대들에게 전달되었다. 
격언은 원래의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직후 많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잠언의 모음
집에 다시 접합된다. 그래서 “이 모아진 잠언들의 실제적인 잠재력은 이것들이 각각 새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안에서 재구성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난다.”21) 겸손, 정직과 의로움에 
대한 배경속에서 저울에 관한 잠언들 사이의 연결성을 살펴보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잠언 11:1-6)

격언은 다양한 상황속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은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와 
주제의 반복을 통해서, 격언들은 인식과 시적 상상이 요구되는 많은 연상들을 만든다. 힐데브
란트는 잠언내의 단어나 주제를 드러내는 개념적 공간(지혜)의 범주를 묘사하였다.22) 음성, 평
행법, 그리고 은유법(환유, 비유, 과장, 제유, 의인화)의 상호연결성은 은유적 세계를 만들고,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

18)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lv'm' “마샬”(“-와 같다”, “닮았다”, 혹은 “다스리다”)과 연결되어 있다. 잠
언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lv'm' “마샬”은 풍자적인 문장(사 14:1)에서 아주 짧은 이야기(24:32-34)까
지 다양한 범위의 격언들을 지칭한다. 잠언의 격언은 진리를 담고있는 간결한 격언이다. 모든 잠언은 
격언이지만, 모든 격언이 넓은 의미로 잠언은 아니다. 

19) James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2n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56.

20) Van Leeuwen, Proverbs, 529. 또한 다음을 보라.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1–4.
21) Hildebrandt, “Proverbs, Genre of,” 530.
22) Hildebrandt, “Proverbs, Genre of,”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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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격언의 평행법, 간결성, 그리고 이미지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들의 해석과 의미
를 숙고하고 분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23) 벤 르우벤은 통찰력있게 경계성(변화의 시점)과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24) 지혜의 길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문화적인 세계관에서 초월적(은유적) 
세계관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는 지혜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잠언서는 종종 다른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조적인 방식에 나타나기도 한다. 지혜로운 아
들은 어리석은 아들과 아버지의 기쁨과 어머니의 근심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대조된다: “지혜
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0:1). 이어지는 구
절은 악인과 의인에 연관하여 드러나는 유익의 대조를 통해 반의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10:2). 이어지는 구절은 지혜와 어리
석음의 길을 여호와와의 관계에 연결시켜 윤리와 신학을 함께 묶고 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10:3). 아들의 지혜나 어리석음에 
대한 기쁨과 슬픔의 반응이 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10:1), 인간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곧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다. 

비교 (--보다 낫다) 잠언 
“--보다 낫다” 잠언은 지혜(의로움)와 미련한(악함)이라는 두가지 길을 비교한다.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지혜는 은과 금보다 낫다(3:13-14; 8:10-11, 19; 16:16; 22:1). 솔로몬의 
잠언(10-24장)안에서 이러한 비교잠언의 첫 번째 경우는 12:9절이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
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 이후에 나
타나는 비교 잠언은 자족하는 삶을 격려한다(15:16-17). 비교 잠언의 숫자는 16장에서 많이 
나타난다(16:8, 16, 19, 32). 이러한 솔로몬의 비교 잠언은 겸손의 우월함, 여호와를 경외함, 
사랑, 의로움, 지혜, 인내를 가난이 아닌 검소함과 연결시키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반면,  문
제와 미움과 불의, 절제하지 못하는 삶과 사치스럽게 잔치하는 삶, 보물, 세금, 부, 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낸다.25)  이러한 잠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따른 기대와 실체사이의 
모순되는 긴장감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3:5-7; 11:28; 16:20; 22:19; 28:25-26; 
29:25)26)

숫자 잠언 
숫자잠언은 몇가지 형식을 갖는다. 이것은 단순히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예를 나열하거나, X, 
X+1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상적인 방법으로 독자의 주목을 주어진 예
들로 모아주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포괄적으로 모든 예를 제시하기 보다는 독자로 하여금 실
제의 삶속에서 비슷한 예를 관찰하도록 격려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한 열거는 
6/6+1 의 형태를 취한다(6:16-19). 아굴의 잠언은 숫자잠언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 

23) Longman, How to Read, 37–46.
24) Raymond C. Van Leeuwen, “Liminality and Worldview in Proverbs 1–9,” Semeia 50 

(1990): 111–44.
25) 롱맨은 결론으로 “많은 잠언들이 부의 지속과 지혜를 연결시키고 있지만, 어떤 잠언들은 암시적으로 

부와 지혜 사이에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잠 16:16)라고 인정하고 있
다. How to Read, 89.

26) 브루스 월키는 “대항 잠언”(counter-proverb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Do Proverbs Promise 
Too Much?,”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34, no. 2 (1996): 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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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15), 셋 (30:15-16), 셋/셋+1(30:18-20), 그리고 넷 (30:24-28). 

알파벳 잠언 
알파벳 잠언은 여인을 칭송하는 시로 잠언서를 결론 짓는 형식으로 나타난다(31:10-31). 이 
여성은 지혜여인의 이상적인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잠언 2장은 22절과 긴 한절로 이
루어져 알파벳 시를 연상케한다.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인 22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알파벳 시는 아니다. 다만, 22라는 숫자가 지혜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혜
는 익숙하게(문화적) 보인다, 그러나 신적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 넘는다. 이것은 선물이
다. 

축복 잠언 (Beatitudes) 

축복 잠언은 단순한 복과는 다르다. 복($rb)이 잠재력과 생동력의 표현이라면 축복(yrev.a;)은 행

복과 진정한 행복에 대한 기원의 표현이다. 비록 ESV에서 “복되다” 라고 번역했지만,  yrev.a;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27) 축복 잠언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혜의 길을 걷도록 격
려하거나 교훈하는 문맥에서 나타난다. 시편도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된다(시1:1). 잠언은 지혜
를 추구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격려한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3;13, 18; cf. 8:32; 
14:21, 16:20, 20:7; 28:14)

격언의 상황적 성격
약속과 충고는 단정적으로 나타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상황적이고, 신적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 지혜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확신하며 큰 절망을 
경험할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든다.28) 한편으로 격언들은 브루그만의  In Man We 
Trust 에서 나타나는 확고한 대담함을 충고하다.29) 이것이 우리가 잠언서를 즐기는 이유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질문과 의문을 제거한다. 그러나, 잠언도 역시 인간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결
론을 짓는 것으로 초대함으로 우리의 익숙한 세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현실은 어려운 질
문들을 던짐으로 문화적으로 가려진 부분을 제거한다. 우리는 격언들을 절대화해서 원리로 삼
기보다는 삶의 복합성과 격언들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인정해야 한다. 개별
적인 잠언들은 그들의 적용에 있어 지혜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들
이 다른 형태의 환경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요구한다.30) 지혜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식과 바라보는 영역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한 사람
의 선입관, 편견, 이전의 결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가

27) 히브리어 단어 $rb“바락”은 잠언 5;18절 “네 샘으로 복되게(%Wrb')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
거워하라”)와 같이 잠재력과 생동력을 제시한다. 

28) 다음을 보라. Jon D. Levenson’s Jewish view on the God of life in Resurrection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The Ultimate Victory of the God of Lif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6).

29) Walter Brueggemann, In Man We Trust: The Neglected Side of Biblical Faith (Richmond, 
VA: John Knox, 1972).

30) 다음을 보라. Longman, How to Rea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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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있다(proximate).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과 동료들의 
압박에 대항하여 은혜와 계시로 주신 신적인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다. 이것의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두 개의 대조적인 훈계이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
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26:4-5; cf. 26:7, 9)31)

격언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이슈 
잠언 격언의 번역은 압축된 문체, 생략법, 간결한 표현들로 인해 어렵다. 머피(Murphy)는 잠
언을 격언의 의미를 이해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문자적으로 번역하였다. 그는 격언들을 연결시
키기 위해 추가된 단어들은 번역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는 잠언 11:24을 “한 사람이 흩어
도 여전히 부하나, 다른 사람은 아껴도 오직 가난하다”라고 번역한 반면, ESV는 단어를 추가
하여 번역을 매끄럽게 하였다: “한 사람이 아낌없이 주나, 여전히 더욱 부하게 되며, 다른 사
람은 그가 주어야 할 것을 움켜 쥐나 궁핍함을 고통당한다.” 머피는 히브리어 자체의 모호성
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흩어 버리다”라는 단어는 아마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을 제안하거나 
혹은 선물은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ESV 번역).32) 동일한 점에서 머피의 22:16절의 번역
(“가난한 자를 그의 부요함을 위해 핍박하는 자와 부한 자에게 주는 자는 오직 가난뿐이라”)
과 ESV의 번역(“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그 자신의 부를 증대하기 위해 핍박하는 자나 혹은 부
한 자에게 주는 자는 오직 가난해질 것이다.”)를 비교해보라.33) 머피는 재해석해서 번역하는 
것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다른 문학들도 이와 같은 주의를 필요
로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 의미를 지켜야 하고 명확성을 위해 본문을 삭제
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34) 결국, 잠언의 격언들은 시적이고 “산문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삽입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35)

31) 롱맨은 부적절한 적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경고했다: “경험, 관찰, 교훈, 실수로부터 배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시- 이 모든 것들은 본문을 읽고,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는 것에 토대를 제공
한다.” How to Read, 57.

32) 브루스 K. 월키는 동사 “푸르”가 선물을 주거나 사람, 뼈, 그리고 호의를 널리 뿌린다는 것을 의미
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 Proverbs 1–15,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2004), 506. 밴 르우벤은 잠언 11:24절을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25절과 26절과 연결하여 읽는다. 그는 자비와 부요함의 이 모순적인 관계를 11장 25절을 
11:24a을 확대로, 11:26절을 11:24b의 확장으로 읽는다. Van Leeuwen, Proverbs, 119–20. 월키는 
11:24절을 11;23-27절과 연결시키는 야누스(Janus)로 읽는다. 큰 문맥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그
는 11:23-27절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옳은 것”을 정의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그리고 11:24-26절은 “분명하지 않은 주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실체가 놀랍고 
그럴듯하게 대조적인 관계로 모아지는 모순”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Proverbs 1–15, 507, 
506.

33) 누구의 재물이 증가되는가? 부자 인가  혹은 가난한 자인가? 머피는 이 본문을 모호하게 “그 자신
의 부”로 번역한다. Proverbs, 116–17. ESV 번역은 핍박자가 부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다른 문
제는 이 두 절 사이의 연결에 있다. ESV 번역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선물(뇌물)을 
주는자가 모두 종국에는 가난해 질것이라고 제안한다. TNK 번역은 이를 좀더 분명히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취함으로 부요케 되는 것은 부요한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억압을 가난한 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취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설명된다. 이것은 부요한 
자에게 선물(뇌물)을 주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 모순은 가난한 자의 권리에 대한 착취와 부요한 자가 
갖는 특권으로 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길에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최후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34) Murphy, Proverbs, 253.
35) Murphy, Proverbs,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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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개요 
잠언은 모음집중의 모음집이다. 이 책은 지혜의 교훈(1:1-9:18), 솔로몬의 지혜 격언들의 모음
(10:1-22:16), 지혜자의 말들(22:17-24:34), 히스기야 시대에 수집된 두 번째 솔로몬의 지혜격
언 모음집(25:1-29:27), 그리고 몇 개의 지혜의 시들(30:1-31:31)들을 포함하고 있다. 잠언서
는 다양하게 상이한 부분이 편집되어 최종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서문의 형식들은 우리로 하
여금 7개의 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게 한다. 

I. 서두, 서론, 그리고 교훈 (1:1-9:18)
II. 솔로몬의 잠언 (10:1-22:16)
    A. 첫 부분 (10:1-15:33)
    B. 두 번째 부분(16:1-22:16)
III. 지혜자의 말들(22:17-24;22)
IV. 두 번째 지혜자의 말들 (24:23-34)
V.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수집된 솔로몬의 잠언(25;1-29:27)
VI. 아굴의 잠언 (30:1-33)
VII. 르무엘의 잠언 (31:1-31)

메시지와 신학 
다음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먼저 세 개의 큰 영역의 지혜전통을 설명하고 그 후에 위의 구조
와 개요를 따라 잠언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혜의 세 가지 영역 
이스라엘의 지혜전통은 세 가지 영역에 관계되어 있다: (1)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 조명 
(여호와를 경외); (2)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인식과 초월적 문화적(보편적, 인간관계적) 적용에 
관한 이슈; 그리고 (3)자신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 조명: 여호와를 경외 
잠언서가 제시하는 가장 큰 덕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
하는 것을 통해 지혜의 길로 초청된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이다. 경외함은 경외하는 
마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분은 인간
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3:19-20). 그분은 또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의 창
조세계를 유지하시며, 그의 지혜를 존재하고 창조된 모든 것들안에 계시하신다. 이스라엘 지
혜의 기본적인 요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1:7)이다.36) 이것은 형용할 수 없고, 광대하신 여
호와를 향한 “경외”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분됨”에 대한 인식이
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계시되시고 또한 동시에 감추어져 있다. 창조는 인간의 이해보다 더 큰 질서를 보여
준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큰 질서안으로 조화(안정)와 혼돈(지진. 
쓰나미)을 함께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헛됨과 절망을 느끼게 하기도 

36) Marvin A. Sweeney,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1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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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잠언은 첫 단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다. 그것은 바로 계시와 조화의 하나님
이시다. 다른 지혜문학들은 (욥기, 전도서) 하나님이 숨어계신 보다 더 복잡한 세상을 말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함(3:5-6)으로 표현된다. 신뢰하는 삶은 
수동적인 기다림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그의 지혜를 부지런히 간구함을 필요로 한
다(잠언 2장). 이러한 간구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신 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해에 대한 열
린 자세, 깨달음,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한 초월성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과 소통안에서 그
분의 피조물인 인간은 제한성안에서 생명을 찾게 된다 (9:32-35; cf. 3:13-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한다(1:7; 9:10). 이 창조주를 통해서 개인은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그
들의 삶의 목적을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안에 살아갈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3:13-20; 
8:22-3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이러한 경외심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심은 창조, 예배, 그리고 윤리적 순종의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가는 기쁨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은 종교(제의)와 문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하나로 묶게 한
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해성과 그분의 임재안에 
살아가는 기쁨에 대한 인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 의로운 자는 그의 창조주와 진
솔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게 교제한다 (23:17).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한 사람은 삶과 삶의 이
슈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1:29; 10:27; 19:23; 22:4). 왜냐하면 여호와는 겸손과 지혜로 그
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15:33; 16:6-7; 22:4). 여호와를 경외하
는 것에 대한 잠언의 시작(1:7)과 마지막 (31:30)의 언급은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도록 격려함으로 잠언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37) 그는 의로운 자들을 그
와 친밀한 관계안으로 끌어들인다.38) 그들이 지혜를 수용할 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
하고,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을 그 분 안에서 찾게 된다 (4:6-8). 이것이 부모님(4:6; 5:1-2)과 
지혜 여인(8:17)이 격려했던 젊은이가 얻어야 할 헌신과 사랑의 삶의 방식이다. 그리하여 그들
은 그들의 지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관점에서 모든 관계들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지혜 전통은 유일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창조주에 대한 경배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경배(제의)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그분의 피
조물인 인간으로부터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점적 요구(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분의 권위는 모든 생명과 전세계로 확장된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우주와 왕국에 드
러낸다 (잠 3:19-20). 하나님은 그 분의 성품의 분명한 징표를 그분의 지혜에 대한 증거를 드
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지혜를 소망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남
기셨다 (24:3-4; cf. 시 33:8-9). 지혜여인의 계속되는 요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의 길에 
대해 관찰하고, 듣고, 신뢰하도록 초청한다(잠 8:1-36).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커다란 세상속
의 작은 세상인 지혜의 “집”에서 잔치를 할 수 있게 된다 (9:1). 지혜로운 자는 자연이 그들을 
세상의 웅장한 구조를 발견하도록 초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세계안에서 찾는다. 
만일 인간이 이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서서히 그들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
들의 자멸하는 길(14:1)에 서 있고 지혜에 무감각해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1:7). 
인류의 문화는 예배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순

37) 다음을 보라. Murphy, Proverbs, 254–58.
38) ESV 번역은 3:32을 “의로운 자는 그의 확신안에 거한다”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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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결여가 결과적으로 문명의 발전- 윤리(21:3, 7; cf. 시 115:8; 135:18; 롬 1:28-32)을 이
끌어 왔기 때문이다. 예배(제의)와 문명(윤리)는 이스라엘의 지혜전통안에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살펴보라). 지혜는 “하나님앞에서 다른 사람과 정직하게 함께 살
아가는 삶의 기술”이다.39)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이 두 가지는 극단적으로 대립된다. 
야고보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이라고 부른 지혜는 “가치없는” 종교와 같지 않다(약 
1:26-27 NIV). 지혜는 그것의 윤리와 삶의 방식에 의하여 스스로 그것이 “땅위의 것이요 정
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지 혹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지를 드러낸다 (약 3:15-18). 인간
의 삶속에서 지혜의 길은 제의와 문화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한
다. 밴 르우벤은 “그러므로 크리스찬 공동체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조화되도록 형성되고 의식적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섬기기 전까지는 온전한 크
리스찬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았다.40) 

하나님의 지혜의 인식과 적용 
잠언서의 머리말은 지혜를 왕권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
로몬의 잠언이라”(잠 1:1). 솔로몬은 포괄적인 주권의 가장 좋은 예이다. 그는 두 명의 창녀들
의 상반되는 이야기를 주의깊에 듣는 것으로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의 명성을 쌓아 갔다 (왕상 
3:16-27). 왕의 판결에 관한 소문은 모든 이스라엘에 퍼졌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
라”(왕상 3:28). 공의, 의로움, 그리고 평등에 대한 추구는 왕의 지혜의 표현이다(잠 1:3; 
8:15-16; cf. 시 72:1-2). 이것은 또한 왕이 나라의 한 곳이나 한 계층의 사람들과만 연관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두 명의 창녀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혜
로운 판결을 진심으로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혜의 국제적인 특성은 또한 지혜를 다른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놓고 
있다: 생태학(예, 식물학, 동물학, 생태계), 경제학, 농업, 정치학, 문화 등등. 예를 들면, 솔로
몬은 국제적으로 그의 지혜의 명성이 알려져 있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가 월등
함으로 인해 그를 방문했다 (왕상 4:30-32).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의 식물과 나무, 그리고 
짐승에 대한 지혜와 수집된 정보로도 유명했다 (4:33). 비록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은 
또한 왕의 정원이나 동물원도 즐겼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은 원숭이와 공작을 수입한 
것을 솔로몬의 지혜의 국제적인 명성과 연관시켜 언급하고 있다.(10:23-24).41) 
솔로몬의 보편적인 권위는 이해와 인식을 포함한다. 마치 공의가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을 꿰
뜷는 것처럼, 지혜는 이러한 기술을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법학은 우주적 정의에 대
한 이해와 법의 적용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 법을 상황화하는 재능을 필
요로 한다. 팍스는 “지혜는 항상 신중하며, 개인의 복지에 공헌한다. 그러나, 한 행동이 다른 

39) Murphy, Proverbs, 276; 또한 269–77을 보라. 
40) Ray C. Van Leeuwen, Book of Proverb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1997), 5:208.
41) Jon D. Levenson은 고대근동의 자료들을 정리하며 “정원, 특별히 왕실의 정원은 단순한 장식이 아

니다. 그들은 상징적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메시지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 성전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
다”고 제안한다. 정원은 자연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부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지킨다. 그리하여 이것
은 혼돈과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Resurrection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86. Stager는 “통치자의 보편적인 권위”를 말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왕이 그의 문화를 초월하고 국제
적인 관점을 보여줌으로 자연의 세계가 그의 통치의 연장에 있음을 드런낸다고 주장한다. Lawrence 
E. Stager, “Jerusalem and the Garden of Eden,” Eretz-Israel 26 (1999): 1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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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또한 중히 여긴다. 이것은 윤리적인 특징으로, 단순히 도구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또한 인성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목적에 대한 지식뿐만 아
니라 이것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42)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은 
관찰하고 탐구하며 발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인류의 일치는 이스라엘 지혜 전통의 기본적인 특징
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잠 14;31; 17:5; 22:2). 압
제와 불의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불경건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핍박자나 핍박당하는 
자를 모두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
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14:31). 이러한 원리는 인
간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는 어떤 사상이나 행동이나 말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
러한 것들은 인류에게 혼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13:10; 17:14; 26:17, 21). 여호와를 경외하
는 것은 회복적이다(8:13). 지혜는 생명, 복, 순종, 정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 행
복, 그리고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43) 어리석음은 이와 반대인 죽음, 저주, 속임, 타락과 
폭력, 파괴와 죽음, 그리고 슬픔과 연결되어 있다. 신적 질서로 주어진 지혜의 길을 통해 하나
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진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이기 때문이다 (3:18). 
창조적이고 문화를 초월하는 관점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혜 잠언들을 지혜가 모든 인간의 상
황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잠언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다른 문화적, 지리적 상
황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잠언서와 이스라엘 지혜전통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경건한 
아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
과 어떤 장소에서도 지혜의 길을 추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의 변화 
이스라엘이 고대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지혜 전통은 독특한 신학
적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오직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이 지혜의 문을 열고(9:10), 그
것을 통해 인간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이며 창조세계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의 연
관성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44)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 삶과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의로운 자나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 비록 
인간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도, 여전히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
재한다. 인간이 그들의 계획과 모략을 제안하지만, 여호와는 모든 인간행동의 실행과 상호관
계를 결정하신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
느니라”(16:1-2).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19:21). 
다른 모든 성경과 함께 잠언은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심
판의 속성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지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

42) Fox, Proverbs 1–9, 9, 29.
43) 크렌쇼는 지헤를 “존재를 확고하게 하는 행동”의 방식 이라고 해석한다.  Old Testament Wisdom, 

11, 68–72.
44) 폰 라드는 이스라엘의 실체에 대한 추구를 유사성(analogies)의 추구라는 것으로 다룬다. 이것은 곧 

“행위-결과”의 관계이다. Wisdom in Israel (Nashville: Abingdon, 1972), 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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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심판과 해명을 미루시는가? 보상과 심판의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이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간섭하심인가?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을 희생시켜 성공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가? 와 같은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는다. 머피는 행위-결과의 접근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리석음과 지혜, 악과 의로움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을 제거해 버
리기 때문이다.45) 보다 더 좋은 접근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조에 초점을 맞춘 인성-결과 
(character-consequence)의 접근이다. 하나님의 시간속에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모두 합당
한 결과를 당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안에서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성은 마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 훈련되
어 형성된다. 어떤 면에서 특정한 행동이나 말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위태
로운 것은 사람의 존재(“마음” 혹은 인성)이기 때문이다(4:23-27). 지혜로운 사람도 잘못된 말
과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잘못을 통해 배우며 지혜로운 관찰과 의식을 통해 세월이 지나면 인
격이 자랄 것이다. 잠언은 생명의 약속과 제한성안에서 자유, 진정한 행복(만족)과 함께 지속
적이고 주의깊은 지혜의 추구를 통해 얻는 인격적 성장을 격려한다.46) 
그러나, 잠언은 이러한 약속들을 간단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이 복잡하다는 사실
과, 부와 풍요의 속이는 힘,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다. 머피의 표현에 의하
면, “신적 정의와 인간의 고난은 불가해한 것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지혜자의 갈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47) 아굴은 여호와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지혜를 깨닫
지 못하였음을 고백한다(30:2-3). 한편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
(30: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거대한 세계속에서 왕과 같은 피조물로 살
아가는 삶으로 초대한다.48) 
잠언의 신학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 포괄적
이고 총괄적인 접근을 하기에 때문이다.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과 인간과 그분의 창조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혜의 신학적 구조는 전체적으로 잠언 1-9장에서 발전되고 
있다.49) 잠언은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 지혜, 우주 질서와 혼돈, 인류와 개인(사
고, 행동,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유혹의 특성, 두 가지 길, 인성, 윤리, 자유와 제한, 신
적 주권, 그리고 악의 문제.50) 이러한 주제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안
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핵심적인 전제”에서 흘러나왔다.51) 더 나아가 

45) Murphy, Proverbs, 267.
46) 크렌쇼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지혜의 유산으로 보고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실체적으로 바라

보게 한다고 주장한다. Old Testament Wisdom, 184.
47) Murphy, Proverbs, 269.
48) 잠언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

고스, 즉,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겸비하시고 고
난 당하심으로(kenosis)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새로운 삶에 대해 증거하시며, 사람들로 하여
금 신적 영역의 은혜와 용서함과 자비와 정의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신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시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의 길이시며, 다른 사람들과의 생명력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시다.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의 지혜와 예수의 관계를 살펴보라. 

49) 다음을 보라. Hee-Suk Kim, “Proverbs 1–9: A Hermeneut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roverb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0).

50) 리차드 클리포드( Richard J. Clifford)는 8가지의 주제를 주요한 강조점으로 나타낸다: 하나님, 질
서, 창조, 지혜, 인간의 선택의 영향, 두 가지 길, 악의 문제, 지혜의 의인화. Introduction to 
Wisdom Literature, 5:8–14. 롱맨은 돈, 성, 말 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잠언에서 제안한다. How to 
Read, 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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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은 많은 문학적 구성과 주제적 해설을 추가하여 설명함으로 주제적 발전을 가지고 있
다.52) 
서두, 훈계, 그리고 교훈 (잠 1:1-9:18)53)

서두(잠언 1:1-7)
서두는 솔로몬을 이 책의 주요 인물로 소개한다. 그는 단순히 많은 잠언들의 저자일 뿐만 아
니라(1:1; 10:1; 25:1), 그의 왕실의 지혜는 잠언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서론(1:2-7)은 책의 
목적, 성격, 이해, 대상, 그리고 지혜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연속되는 부정사들은 잠언서의 
목적을 부각시키고 있다: 독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혜의 가르침을 알고, 받고, 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훈계와 격언의 목적은 관계론적이고, 인식론적이고, 교육적이다. 그러
나, 주의 할 것은 지혜는 인식의 특별한 형태라는 것이다.54) 이것은 이성의 연역적이나 귀납
적인 사고를 뛰어넘는다.55)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적인 질서를 설명
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인식과 이성과 감정적 이해력을 포함한다.56)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늘
로부터 오며 초월적인 지혜를 추구한다.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
게 왕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덕망있는 인격을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에 대하여 상상적
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빼앗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한 사람의 개인적, 사
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유혹과 회유의 계교들을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
제에 대한 답을 조명한다.57) 

훈계 (잠 1:8-2:22)
지혜는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네레이터(1:2-7), 부모(1:8), 그리고 신적 지혜
가 의인화된 지혜여인(1:20)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최상의 선으로 여기라고 요청한다. 왜 
일까? 지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그릇된 길과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멀리하는 것, 인격이 함양되는 것(공의, 의, 평등; 자비와 인내, 신실함과 헌신; 1:3, 
2:9; 3:3절을 보라)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훈계와 호소는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논쟁을 이루고 있다. 

51) Clifford, Introduction to Wisdom Literature, 5:8.
52) 크렌쇼는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성질”의 성경적 지혜를 말하며 이러한 성질을 더 정의하고자 시도하

였다. Old Testament Wisdom, 15.
53) 키친(Kitchen)은 서두에 많이 나타나는 들으라는 권고는 2000년대의 특징이라고 주장함으로 1-24장

의 통일성에 대해 제안한다. 그는 이 장들을 솔로몬과 연결하기를 원하고 이것들은 이집트보다는 초
기의 메소포타미아 지혜전통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는다. “Proverbs 2,” 
554–59. 이와 반대의 관점은 다음을 보라. Fox, Proverbs 1–9, 72–3.

54) Fox, Proverbs 1–9, 3.
55) 클레멘츠 (R. E. Clements)은 합당하게 지혜의 보다 큰 논점을 이끌어 낸다: “이것은 종교적 행태를 

보다 더 큰 사회적 그리고 개념적인 구조아래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Wisdom and Old 
Testament Theology,” in Day, Gordon, Williamson, Wisdom in Ancient Israel, 286.

56) 롱만은 지혜를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돕는 잠정적인 지능과 연결시킨다. How to Read, 15–16.
57) 크렌쇼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를 기록하기를 “지혜는 삶의 행복을 확

고히 하기 위한 특별한 방식과 이러한 방식의 발견을 매일의 삶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이성적 추구이
다. 지혜는 자연과 인간과 신학적 영역의 실체를 언급하고 삶에 대한 태도, 살아있는 전통, 그리고 문
학적인 책으로 구성된다.” 다른 곳에서 그는 자신을 의존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 사
이의 긴장에 대해서 언급했다. Old Testament Wisdom, 15, 51.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von Rad, 
Wisdom in Israel, 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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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들을 지혜를 추구하며, 이미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 지혜를 
더하도록 초청한다 (1:4, 5). 이러한 훈계들안에, 부모는 그들이 그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미 지혜를 가르쳤으며(1:8) 지혜의 길을 변함없이 걷도록 격려했던 그들의 아들에게(“내 아들
아” 1:8; “아들들아” 4:1) 말하고 있다. 지혜 여인은58) 그녀의 청중들을 “아들들아”(8:32)나 
지혜의 가르침을 어느정도 받았던 젊은이를 지칭하는 “어리석은 자들”(1:20)로 부른다. 이들은 
그들 자신을 아직 지혜를 추구하거나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은 젊은이들이다 (1:20; 
9:4-6). 네레이터의 음성과 부모님과 지혜여인은 모두 함께 독자들이 진리와 목적과 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지혜를 향하도록 하며, 속임과 유혹과 괴리와 죽음이라는 것들과의 부
정적인 연합을 이루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초청한다. 지혜의 유익에 대한 그들의 생
생한 묘사로 이들은 젊은이를 하나님, 세상, 기회, 생명력, 교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점
으로 인도하고 있다(1:33; 2:20-21; 3:5-8, 13-18). 그들은 또한 젊은이들에게 이들의 가르침
을 거부하는 결과인 근심, 급작한 멸망, 소외, 그리고 외로움 (1:17-19, 29-32; 2:22)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들은 젊은이와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의 길을 구하고, 찾고, 거할 것과 인생의 유혹으로부
터 멀어질 것을 권고한다(3:7). 한편으로 그들은 동료집단의 압력이나 일반적으로 얻는 지혜
(1:20-33)로 인해 빠지게 되는 함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양식은 사람들로 하
여금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도록 하지만,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준비하도록 돕지 
못한다. 22절의 긴 히브리어 구절로 구성된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지
혜를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왜냐하면, 지혜를 찾는 과정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의 길과 의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2:1-11).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교제는 
그들의 길이 죽음으로 이끄는 비도덕적인 남자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2:12-19, 22) 하나님과 경건한 자들과 함께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기도 한다(2:20-21). 

훈계 (잠언 3-4장)
지혜의 특성은 3-4장에 이르러 더 발전되어진다. 지혜를 향한 지속된 추구는 한 사람이 여호
와와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신뢰함으로 복종할 때 신적 생명력이 있는 삶을 가져온다
(3:1-12). 지혜는 여호와의 훈계(3:1-12)에 대해 실천함으로, 헌신의 삶속에서(3:3-4), 하나님
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속에서 (3:5-8),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3:9-10), 그리고 아버
지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에서(3:11-12) 스스로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하다. 왜냐하
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삶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도록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질서로 세워진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3:19-21), 그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생명의 나무(3:13-18)를 붙잡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속에서 그들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잠언의 교훈(3:21-35)은 지혜의 삶이 어떠해야 하
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4:1-9).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훈계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훈계는 지
혜의 추구와 지혜가 주는 유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혜는 삶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지

58) 크렌쇼는 지혜 여인의 이미지가 젊은이들에게 갖는 “성적 호소”를 올바르게 이해하였다: “이 지혜와 
연결된 상당히 애정적인 언어는 이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정당화한다...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전하는 지식을 현재 주어진 상황속에서 소통하신다.” Old Testament Wisdom,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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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추구함으로 한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이 커져가기 때문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
람으로 의인화시킴으로 이 젊은이는 헌신의 삶의 방식과 경의와 사랑(4:6-9)으로 지혜여인을 
얻기를 구하여 지혜여인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도록 유도되었다. 이 가르침은 두 가지로 구
체화된다: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4:10-27). 지혜의 길은 빛의 길이다 (“의인의 길은 
돗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낯의 광명에 이르거나와” 4:18). 그러나, 어둠은 서서히 어리석
은 자를 덮게 된다 (4:19).

훈계 (잠언 5-7장)
잠언 5-7장의 훈계는 어리석은 자의 유혹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도덕적 성
(5:1-23; 6:20-37; 7:1-27), 재정적/법적 연루(6:1-5), 방종한 삶의 방식(6:6-11), 그리고 다른 
형태의 타락(6:16-19)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생명을 앗아가는 유혹과 한 사람을 지
혜를 추구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예이다.59) 어떠한 형태의 잘못된 의지함과 연결된 문제
들은 상당히 심각해서 우리는 제한성에서 주어지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다. 지혜의 길은 순례자들을 자유와 생명과 행복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여
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커다란 자유를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모
순적이다. 이것은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부터의 자유이다. 즉,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시와 훈계와 신적인 벌칙, 인간의 선택,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제한과 같은 삶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드린다. 이러한 한계는 잘못된 선택의 유혹으
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지혜로운 자는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비유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통과한다.60) 이러한 경험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전환되는 여행의 중요
한 시점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내적인 삶을 보호하는 신적인 현실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마음” 4:23-27). 지혜는 한 사람의 인성과 존재를 형성하는 한계와 기대의 세트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에 대한 제안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과 의미와 함께 하는 삶
이다.61) 
음란하고 문란한 여인에 대한 경고는 마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삶을 지혜의 길에서부터 이탈
시키는 함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경고이다. 이와 같이 여인은 어리석은 자들의 
올무를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다(잠언 5-7장). 유사한 경고가 고대근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러
나, 여호와를 섬기는 젊은이들은 특별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경
고되어지고 있다.62) 

훈계와 초청 (잠언 8-9장)
우리는 잠언 8-9장에서 지혜여인을 다시 만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성은 아들이 지혜의 길
을 걷도록 지도하고 있다(잠언 1-7장). 지혜 여인은 부모님의 음성을 초월한다. 그녀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모들과는 달리 초월적이고 

59) 모세, 선지자들, 주 예수, 그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길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위협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바울은 미련한 자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적인 특성으로
연결시킨다. (마 15:19; 갈 5:21)

60) Van Leeuwen, “Liminality and Worldview,” 111–44.
61) Michael Horton, or.di.na.ry: Sustainable Faith in a Radical, Restless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62) Longman, How to Read,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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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적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여인은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창조시에도 함께 하였
다. 지혜여인은 하나님의 조언자(8:30)이며63)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였다 
(8:3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안에서 만드시고 지혜를 향하도록 하셨기에(8:22-29), 지혜 
여인은 모든 인류에게 주의하여 듣도록 초청한다. 왜냐하면 창조시에 창조주와 함께 했던 그
녀가 인간이 생명의 길을 걷도록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8:32-26).64) 지혜여인은 정
의와 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조력자이다. 
마지막 권고를 통해 지혜여인은 사람들을 지혜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전과 교제를 
상징하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하다. 손님들을 위해 준비하는 왕실의 잔치의 비유는 
친밀함과 보호를 상징한다(9:1-2; cf. 사 25:6; 마 22:1-14). 집의 이미지는 더 나아가 우주와
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여호와는 세상(“집”)을 만드셨고 지혜는 이 창조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지혜는 그녀의 집(우주)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집은 일곱
기둥위에 완전하게 지어졌다. 숫자 7은 창조의 기사를 연상케하는 것으로 창조시 7일만에 완
성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창 2:1-3).65) 지혜의 여인과 달리 미련한 여인은 그녀의 집을 
준비하거나 잔치를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녀의 삶은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그
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잠 9:13-18).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라”(9:10)-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
시하느니라”)과 함께 수미상관구조(inclusio)를 형성한다. 

솔로몬의 잠언 (잠 10:1-22:16)
첫 단락: 대조적인 잠언들(잠 10:1-15:33)
이 단락의 잠언들은 대략적으로 반의적 의미를 보인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
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
라” (10:1-2). 이러한 잠언들은 부나 명예, 혹은 장수를 약속하기보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지
혜의 유익을 강하게 제시함으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궁극
적인 공의를 기다리도록 격려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로운 삶은 순례하는 인생의 
오아시스이다. 예를 들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15: 16-17). 이 잠언들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선과 악,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시
키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일부이기에, 인간은 미련함을 따르고, 게으르
고, 정의롭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함으로 그분의 창조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지혜로운 

63) ESV(“일꾼의 우두머리”)와 반대로,  밴 르우벤은 조언자는 “지혜가 의인화된 왕의 건축 조언자로 그
를 통해 왕은 모든 일을 합당한 질서대로 정렬하며 그의 우주적 공의의 법령들은 세상의 왕들과 지도
자들에게 표준이 된다 (15절).” Proverbs, 94-95.

64)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혜의 독특한 위치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 올바르게 해석되었다. 그는 
자신을 온전한 영광, 빛과 지혜로 나타내시는 요한복음의 로고스이시다. 히브리 동사는 “태어나다”로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창조를 특별한 창조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아리우스에 
의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아
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을 도왔다. 
보다 더 좋은 번역은 “나를 소유하셨으며”(ESV)나 월키가 읽은 바와 같이 “나를 나오게 하셨다”로 
보는 것이다. Waltke, Proverbs 1-15, 127-39.   

65)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다음을 보라. Van Leeuwen, Proverbs,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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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의 겸손과 충고를 듣는 열린 자세, 공의, 정직들로 구별된다. 미련한 자는 교만, 자기 
중심주의, 불의, 제멋대로의 태도 때문에 멸망한다(11:1-3). 지혜로운 자는 인간관계에 화평을 
가져오고 그리하여 질서를 회복한다. 미련한 자는 이중적 삶과 분열을 즐기며 그리하여 하나
님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들은 “인류의 공통적인 연합에 큰 상처를 준다.”66) 모든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세대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들의 삶 행동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거나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 알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한계를 인정한다. 밴 르우벤이 말한 바와 같이, 신적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쓴 
인간이라도, “인간의 자유는 의와 하나님을 섬김과 창조세계의 선의 한계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된다.”67) 세대를 거치는 증거와 지혜를 향한 추구는 이러한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왜냐
하면, 자녀들은 지혜의 덕목과 가치를 얻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13:1; 14:26). 반대
로, 미련한 자는 심판과 책망과 신의 거부를 경험하게 된다 (10:27, 29; 11:20; 12:2; 14:2; 
15:9, 11). 하나님은 공정하게 보상하시고 벌을 주신다 (15;3). 마치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들
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10:1),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11:20; 15:22). 
지혜와 경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혜는 생명으로 인도하나, 불의와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죽음의 길의 특징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의 길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
는 것과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10:11, 16, 17, 19; 11:19; 12:28; 13:3, 14; 
14:27; 15:4). 약자에 대한 억압은 잘못된 것일뿐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거부이다(14:31). 
이 진리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 말며 오히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의 
풍성한 관계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잠언 12장은 10-15장에 기록된 대조적인 관점의 좋은 예가 된다. 잠언은 자신의 훈련과 하나
님의 임재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얻어야 함을 격려한다. 지혜로운 자는 하
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과 훈계와 지혜를(12:1, 15, 23) 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는다(12:2, 13, 14). 그는 심겨진 나무와 같이 세움을 받는다(12;3, 7, 12; cf. 
시 1:2). 하나님은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잠 12:11). 그의 가정에서 그는 현숙한 아내
로 인해 복을 얻는다(12:4; cf. 31:11). 기쁨은 이러한 사람의 상징이 된다(12:20). 그의 생각
과 말과 행동은 정의와 진리로 특정지어진다(12:5, 17, 19, 22).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 그들을 구원한다(12:6, 18, 25, 26). 그는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푼다(12:10). 그는 
복수하려하지 않고(12:16) 평화를 위해 헌신한다(12:20).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직함을 주목하
고(12:8) 하나님은 그의 종을 기뻐하신다(12:22). 비록 그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곳
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12:13, 21). 지혜로운 자를 위한 하나님의 중재하심은 분명하다. 밴 
르우벤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보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손은 하나
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운행속에 나타나신다.”고 말한다.68)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주는 지도자
의 자질을 갖고 있다 (12:24). 
미련한 자는 흉악하고, 비인간적이며, 짐승과도 같다. 그들은 훈계를 거부하고 그들이 자유롭
게 걷는 길에서 어떤 방해를 만나면 도망간다. 그들은 서서히 삶의 토대를 잃어간다(12:3, 7; 
cf. 시 1:4).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아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12:2). 그들의 자
유는 방탕과 부패와 기회주의와 거짓으로 인도한다(12:5-6, 8, 22; cf. 1:16-19). 그들은 결혼

66) Van Leeuwen, Proverbs, 121.
67) Van Leeuwen, Proverbs, 128.
68) Van Leeuwen, Proverbs, 126.



- 19 -

에도 잘못된 결정을 한다(12:4). 그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적으며,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경시한다 (12:10). 
미련한 자는 징계를 싫어한다(12;1). 그는 속이기를 좋아하고 이중적인 면이 있어 그의 말과 
생각과 충고는 신뢰할 수 없다(12:5, 8).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자아도취적이다(12:6, 12, 20, 
23). 그는 의롭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다. 그의 긍휼조차도 비열하다(12;10). 무엇이든지 그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없는 것이다(12:11). 그의 말은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12:17) 상처를 준
다(12:18). 이것은 거짓의 거미줄이다(12:13). 그는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12:15, 26). 그가 잡혔을 때 그는 분노에 가득차며 어떻게든 그 혼돈에서 빠져나오기를 시도
한다(12:16, 25). 그는 심지어 게으름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나 결국,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12:24, 27). 불행이 미련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길을 걷기에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12:3, 19). 그는 그의 가족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12:4). 그는 불의의 씨를 뿌리고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12:21). 비록 미련한 자는 활동적이고 부와 형통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모든 곳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12:25, 28). 겉치레가 그의 계획이지만,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한다(12:9). 한
편으로 그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12:2, 22). 그는 강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졌다(12:7). 그의 길은 이 세상의 왕에게 혐오
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12:22).  
13장은 지혜와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과(13:22; cf. 10:1) 탐욕스러운 사람의(13:1-4) 대조로 
시작한다. 지혜로운 젊은이는 부모님에 의해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며 그들의 말에 지혜를 
드러낸다. 그들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우해 그들의 정직을 희생하지 않고 삶의 유익을 즐길 줄 
안다. 올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중적인 생활(13:5)을 싫어한다. 그러나, 미련
한 자는 수치와 스스로 삶을 파괴하는 삶을(13:6) 경험하게 된다. 부와 가난은 현실 자체라기
보다는(13:7-8)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재물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재물은 아마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더 적은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생명의 빛은 지혜로운 자안에서 계속 타오를 수 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흑암을 
경험하게 된다 (13:9). 분쟁과 번영하는 일은 미련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이다. 그러나 지혜는 
부지런함을 가져오고 권면을 듣는 자세를 가져온다 (13:10-11).

잠언 13:12-19절은 한 단락으로 함께 읽어져야 한다. 비록 더디 실현되는 소망이 삶의 어려
움을 만들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취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미련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13:12, 19). 지혜로운 자는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생명을 가
져오기 때문이다( 13:13-14). 훈계를 거부하는 것은 수치와 멸망을 가져온다(13:15, 18). 두 
개의 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혜와 기쁨과 생명이 한 길이 되고, 미련함과 문제
와 죽음이 또 다른 길이 된다( 13;12-19). 지혜의 변함없는 본질은 미련한 자의 잠시의 유혹
에 대조되어 드러난다(13:21-22). 인생에는 보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불의가 
가난한 자들의 삶의 기쁨을 강탈하기 때문이다(13:23). 그러나, 유익을 얻는 것은 만족하는 삶
(13:25)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 징계와 훈계는 하나이다. 그러나 극도한 징계는 오직 극한 상
황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13;1, 13-14, 24). 

Part 2: 하나님과 왕의 잠언 (잠 16:1-22:16)
하나님과 왕에 대한 가장 많은 잠언들의 모음집은 잠언의 중앙에 있다. 잠언의 가장 중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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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16:17절이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이 얼마나 진리인가? 대로라는 이미지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악으
로부터 멀어지는 지혜의 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여호와와 왕의 잠언은 이전의 단
락(잠언 10-15장)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첫 일곱 절은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어 시작한다. 왕
의 잠언은 그 뒤를 따르고 16:10-15절에 나타나는 여호와 잠언의 사이에 놓인다. 
이 잠언들은 경건한 자와 지혜로운 왕과 여호와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여호와와 왕은 
말과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16:1-2, 10). 하나님은 심령을 측량하시며 공정한 저울과 추
에 대해 사람들의 책임을 물으신다(16:1-2, 11). 여호와는 교만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판단하
시고 죄를 심판하신다(16:5). 의로운 왕은 그의 나라에 악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고 의로움으로 그의 왕권을 지킨다(16:12). 이러한 친밀한 연결은 관계에 있어 위계 
질서를 형성한다. 훌륭한 통치자는 의로운 통치로 여호와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그의 나라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격려한다(16:13-14). 그의 왕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명과 
비로 비유된다(16:14, 15; cf. 시 72:6-7). 
이와동시에 이 잠언들은 지혜자로 하여금 왕들의 통치로 들어가도록 초청한다. 그들의 계획, 
방법, 일, 의로움, 그리고 발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분은 그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추구하는 무엇이든지 측량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들은 활동적이고 신중하지만, 
그분께 속하여 있다. 잠언은 인도함은 수동적이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삶에 있어 여호와
께서 그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지혜에 대한 적극적인 
열망이다. 지혜는 계획함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
분의 왕적 칙령은 그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나, 왕을 포함한 인간은 그 분의 나라를 확장시키
거나 방해할 수 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성
취되어진다. 그러나, 죄 있는 자는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
을 받을 것이다 (잠 16:5)
지혜는 오만함을 멀리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이 실행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인간은 아마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할 이유는 없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속에서 혹은 인간을 통해서 그
분의 뜻을 이루신다. 교만은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16:18). 지혜는 겸손안에 있다 (16:19). 
지혜로운 자는 그 자신을 신중함과 명철함으로 드러낸다(16:21, 22). 명철함은 “말의 감미로
운”과 “은혜로운 말”(16:21, 24), 자기 절제(16:32)로 강조되는 마음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다. 왕권은 그의 백발이 영화로운 관과 같은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16:31). 오만한 자는 악을 꾀하고 맹렬한 불과 같은 말로 그의 계획을 실행한다(16:27). 그는 
부정직하고 친구들을 이간하여 갈라놓고 분열을 조장할때까지 쉬지 않는다(16:27-30). 

지혜자의 말들 (잠 22:17-24:22)
이 격언들은 이집트의 아메네모페(Amenemope)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다고 전해진다. (“고대
근동의 지혜” 부분을 참조하라). 그러나, 필자는 이 격언들에서 이집트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
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 격언들은 다음과 같은 격려하거나 경고하는 동기를 갖
는 훈계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
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22:17-18). 이러한 신학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혜의 기본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네



- 21 -

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22:19). “30개의 
조언과 지식의 격언”이라는 표현은 아메네모페의 30 구절의 가르침과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 30개의 격언은 온전히 식별되지 못한다.69) 월키(Waltke)는 이 본문을 30개의 격언으로 이
루어진 4개의 단락으로 나누려는 괄목할 만한 시도를 하였다.70) 
1. 격언 1-11: 부요함 (22:22-23:11)
2. 격언 12-20: 순종하는 아들 (23:12-24:2)
3. 격언 21-25: 고난중에 강함 (24:3-12)
4. 격언 26-30: 악한 자와의 관계 (24:13-22)

이 가르침의 목적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
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22:21). 이 격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 신뢰와 정직의 품성을 함양하는 것에 있다. 

지혜로운 자들의 또다른 말씀 (잠 24:23-34)
이 짧은 격언 모음집은 한 사람의 공공의 삶과 개인적 삶을 다루고 있다: 편견이나 앙심이 없
는 공의의 평등함 (24:23-26, 28-29)과 가족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위한 부지런함 (24:27, 
30-34).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모아진 솔로몬의 잠언 (25:1-29:27)
이 단락은 25-27장과 28-29장의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71)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왕
의 잠언은 왕의 주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후에 공공의 행동과 개인적 행동을 다루고 있다. 
이 격언들은 생각을 신중히 할 것을 격려하고 한 사람의 공동의 행실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
시한다: 준법(25:2-5), 겸손 (25:6-7), 공의 (25:8-10, 18), 비판적 통찰력 (25:11-12), 신의 
(25:13-14), 인내 (25:15), 만족함 (25:16, 27), 초연함 (25:17), 신중함 (25:19-20), 자비 
(25:21-22), 보복에 대한 거부 (25:23-25), 끈기 (25:26), 자기통제 (25:28). 지혜와 대조적으
로 미련함은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못하다. 미련한 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잠언 26
장). 잠언 27장은 더 나아가 미련함과 대조되는 지혜의 몇 가지 특징들을 다루고 있다. 미련
함은 자랑함과 자신을 높임(27:1-2), 도발 (27:3), 분노와 질투(27:3-4), 아부(27:5-6), 신중하
지 못함(27:7), 난폭한 마음(27:14), 그리고 분열(27:9-10)과 같은 특징으로 드러난다. 지혜는 
가정에 헌신적이며(27:8), 우정을 쌓으며 (27:9-10),72) 조언을 경청하며 (27:5, 17), 지혜와 명
철에 자라며(27:11-13), 근면하고 (27:18, 23-27), 투명하며 (27:19), 시험을 달게 받는다
(27:21-22). 
28-29장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모음집인 10-15장과 같이 대체적으로 반의적 잠언들이다. 
이 격언들은 잠언 28:1절(“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

69) “30개의 잠언”에 대한 언급은 이 잠언의 격언들을 이집트의 아메네모페의 30개의 잠언과 맞추기 위
한 의도이다. NIV 번역의 노트는 다른 번역인 “뛰어난 잠언들”을 적어놓았다. 키친은 이 구문을 숙어
적인 표현으로 “이미”로 여겼다. Kitchen, “Proverbs 2,” 561. 

70) Waltke, Proverbs 15–31, 225–88.
71) 다음을 보라. Van Leeuwen, Proverbs, 215.
72) 다음을 보라. Sung-Jin Kim, “Teaching on Friendship in the Proverbs of Solomon (Prov 

10:1–22:6 and Prov 25–29): A Text-Linguistic Study”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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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대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두 장에서 
“법”(토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잠언전체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다(28:4, 7, 9; 
29:18). 토라와 지혜는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인류를 두 개의 공동체로 구분한다: 법을 잊어 
버린 자와 법을 붙들고 있는 자(28:4, 7, 18). 토라는 또한 선지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29:18). 선지자의 음성이 부재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지혜로운 자는 신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진전시킨다(28:14; cf. 시 1:1-2). 지혜의 
길은 하나님의 계시에 부합하는(2(:18) 징계로 특징지어진다(잠 29:15-21). 이와 반대로, 억압
과 부패는 파괴와 역기능으로 나타난다(28:2-28; 29:1-27).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
하는 삶을 사는 집단이 유익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알기 때문이다(29:25). 그들의 말(약속)은 
효능이 없다(29:19-20, 25). 인류 사회는 불의의 경험에서 스스로를 구출해 낼 수 없다. 왜냐
하면, 정의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
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29:26).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과 안식
(29;25)과 행복(cf. 29:18)을 얻을 것이다. 

아굴의 잠언 (잠 30:1-33)73)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30:1-14)과 숫자 잠언들 (30:15-33). 
아굴은 비판적인 사상가로 그의 질문들과 수수께끼와 같은 말들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
다. 첫 구절인 “나는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30:1)은 문제를 안
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이디엘에게, 이디엘에게”(JPS 1917, 
TNK)나 머피가 번역할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로 기록되
어 있다. 아굴은 회의주의적 신자인가? 혹은 사색적인 신자인가?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
하는가?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굴은 그가 인간일뿐임과 지혜의 높음
을 고백한다. 인간은 땅에 거하나, 거룩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하지만, 아굴은 연속되는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 그
의 질문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30:4)라는 수수께끼와 같
은 말로 마친다. 아굴은 이미 그 자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야게의 아들이다. 이 “야
게”(혹은 “약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단어의 두문자음(acronym)이다. 모
든 지혜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자비롭게 초청하신다. 아굴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대우를 받는
다.74) 아굴은 말을 했으나(30:1), 그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30:5). 하나님은 거
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아굴의 관점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30:7).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하여, 아굴은 그가 매일의 양식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다(30:7-9). 그는 주인과 종, 자녀와 부모, 피해
자와 가해자와 같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각각의 경우, 사람들은 인간성에 반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큰 도발을 하는 것이다. 
숫자잠언 (30:15-33)은 하나님의 크심과 측량할 수 없는 속성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연속적인 사색을 공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는 질

73) 아굴의 잠언의 분량은 정확하지 않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전체 장으로 여기고 있다. 
74) 다음을 보라. Murphy, Proverbs,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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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혼돈이 함께 공존하도록 허락하신다. 마지막 권고는 미련함과 교만에 대한 경고로, 이것
들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30:33). 

르무엘의 잠언 (31:1-31)75)

이 장은 또한 두 부분으로 나뉜다: 르무엘 왕의 잠언 (31:1-9)과 덕망있는 여인의 노래
(31:10-31). 왕실(어머니)의 훈계는 고대근동에서 독특한 특징이다. 이것은 잠언의 서두인 1-9
장을 연상케 하고 고귀한 여성상을 노래한 시(31:10-31)와 함께 잠언의 적합한 결론을 형성한
다.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타락한 잔치를 피하고(31:4-7; cf. 2:12-15; 4:17; 20:1; 21:17; 
23:30-35) 공의와 의로움에 헌신하기 위해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멀리할 것을 가르친다 
(31:3; cf. 2:16-19; 5:5-14; 6:24-35; 7:6-27; 23:20-28). 왜냐하면, 불의는 성적인 부도덕성
과 연관되기 때문이다(23:20-35). 그러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포도주를 강한 자로부터 삶의 낙이 없는 연약자에게 연결시킨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이다 (3:9-10; cf. 9:2, 5). 
덕망있는 여인의 노래는 인생의 최고의 덕목으로 그려지는 지혜를 찬양하는 알파벳의 이합체
(acrostic) 시이다. 이러한 묘사는 다른 잠언들에서 이미 예견되었다(12:4; 18:22; 19:14; cf. 
5:15-19; 룻 3:11). 더 나아가, 이 시는 지혜의 특징을 덕망, 행동, 그리고 말로 묘사함으로 
최고의 지혜를 잘 요약하고 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숙한”(ESV “뛰어난”)이라는 단어는 
이 시 전체를 하나로 잘 묶고 있다 (31:10, 29; cf. 31:17, 25). 이러한 형식의 지혜는 창세기 
2장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 여인은 신뢰할 만 하고, 선하며, 유익을 준다
(31:11-27). 그녀는 부지런하며, 생명력이 넘치고, 친절하며, 사려깊고, 자비롭다 (31:13-22, 
24, 26-27). 그녀는 또한 위엄있고, 강하며, 명망이 있고, 고귀하며, 겸손하며(31:17, 20-23, 
25), 영특하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롭다 (31:10-31).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31:30) 그녀
의 남편과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31:28-31). 

신약으로의 접근 
신약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 되신 것으로 제시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
대한 선생이시다(마 11:28-29). 그는 창조전에 이미 존재 하셨던 로고스이시다(요 1:1; cf. 잠 
8:22-23; 요 17:5). 지혜여인과 같이 예수는 사람들을 그와 함께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신다 
(요 1;36-38; 6:35; cf. 잠 9:2-5). 예수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문화안으로 오셔서 
문화를 초월하는 사역을 하셨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성장되어 가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눅 2:40; 히 4:15; 5:9). 
바울은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
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왜냐하면, 십자가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
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1:25)라는 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
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시다(골 
1:15-17).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 분은 창조이전에 존재하셨고 
창조주이시다(1:16-17).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지혜를 

75) 칠십인경의 변화된 순서는 마지막 시는 르무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안한다. 다
만, 이것은 31:1-9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왕의 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또한, 31:3 “네 힘을 여자들
에게 쓰지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의 동사적 연결 때문이다. “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31:10, 29절에서 “훌륭한” “능력있는”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와 같다. 이러한 언어
의 유희는 부도덕한 여인과 덕망있는 여인을 대조시킨다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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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과거
와 현재와 미래가 그 분안에서 온전해 진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크리스찬은 초월적이고, 문화
초월적(왕실과 보편적), 변혁적인 지혜를 받았다. 그들은 몸이고 그 분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
는 머리가 되신다(1:18-23). 구약의 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
는 또한 신약의 계시와 함께 구약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뛰어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길은 비록 좁으나 높이 들려진 길이다.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경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3:17-18)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비출 때 비로서 사
람들에게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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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김희석

들어가는 말

잠언 장이 잠언서 전체를 위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거듭 제안되어 왔다 잠언서가 해석학적 

서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잠언서 안에 존재하는 해석학적 난제들 때문

이다 특별히 잠언 장 절 장 절에 수집되어 있는 개별 잠언들

은 그 문학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해석

학적 문제점 들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본고는 

총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본고는 필자의 박사논문 중에서 장의 해석적 기능을 분석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증과 주석을 위해서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참조하라

엄밀하게 말하면 잠언 장은 잠언 장 절 장 절의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서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본고에서 잠언 장 이라는 호칭은 잠언 장 

절 장 절을 가리키며 잠언 장 절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언 

장 절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 은 곧 여호와를 경외함 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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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장에 나타나는 해석학적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해석학적 서론으로서 잠언 

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잠언서의 해석에 관하여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지혜 문학 자체의 특성에 관한 것이

다 지혜 문학에 나타난 지혜의 특성을 신 중심적 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 중심적 인 것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잠언서와 관련하여 볼 때 개별 잠언들

의 특성을 일반적인 인간 삶을 바탕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

엘의 여호와 신앙과 관련하여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는 

하는 여인인데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여성 의인화 비유는 잠언 전체의 

해석학적 결론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러한 분류는 잠언 학계 전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천사무엘은 

잠언의 해석학적 과제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① 문학적 구조의 통일성에 대한 

제시의 필요 ② 지혜의 기원은 무엇인가 ③ 사회적 배경 의 문제

④ 신학적인 문제들 그의 견해는 필자의 견해와 공통점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상황성 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이 문제에 대한 요약으로는 다음 글들을 보라

크렌쇼 와 머피 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그들

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였는지에 관해 큰 논쟁을 벌였다 머피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크렌쇼는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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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잠언들의 역사적 삶의 정황 에 대한 것인데 고대 

근동 지혜서들과 성경 지혜서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잠언 과 이집트 지혜서인 

의 상호 관련성 문제이다 또한 잠언 장 

이후의 개별 잠언들의 배경이 되는 삶의 정황이 개인 가정인지 아니면 

지혜 학교 혹은 왕정 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잠언 학계는 이러한 삶의 정황 문제에 대한 

일원화된 답은 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셋째는 

신적 보응에 대한 문제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정론의 문제이다

잠언에 그려지는 하나님은 과연 의인들에게는 축복으로 보상하고 죄인

들에게는 심판으로 보상하는 공의의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로서 특별히 

가난과 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Ä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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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잠언 등 이 신정론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잠언에 나타난 보상 원리는 행위에 

대한 기계적인 보상 행위 결과 시스템 으로 보

기 어려운 것이다 넷째는 상황성 에 대한 문제이다 개

별 잠언들이 과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한 특수한 정황에 걸맞는 단편적인 적실성만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개별 

잠언들이 상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이해한다

임태수 잠언에 나타난 가난한 자와 부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출판위원회 편 뺷지혜전승과 설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조용식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과 신학

적 의미 rv[와 ryv[를 중심으로   
보스트룀 ö 은 잠언은 기계적 보상이 아닌 성품에 대한 보상 성품 결과 

시스템 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하지

만 반 르우벤 은 성품 결과 시스템 도 항상 보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현창학은 이러한 행동 결과 시스템 의 보응

원리를 잠언서의 기본적 특성으로 이해한다 그는 이런 보응의 원리

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강한 복지의 원리 임을 주장한다 다만 그는 이 

보응의 원리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자율법칙은 아니며 우주에 내재된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라고 그 의미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가 이해하는 보응이란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운영되는 원리이고 둘째 미래를 지향하는 원리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

의 책임과 성실을 촉구하는 원리이다 필자는 이러한 보응 원리가 일부 잠언에서

는 나타나지만 비교 잠언 등 여러 잠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보응 

원리가 잘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 자체가 장에 내재된 해석적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여긴다 ö

특별히 를 보라

현창학 잠언의 성격과 

메시지 신학정론 



김희석┃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207

이상 네 가지 잠언의 특성들은 개별 잠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본문 읽기

들이 시도되었다 먼저 잠언 장의 개별 잠언의 해석학적 단서를 

잠언 장 자체 내에서 찾아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간략히 살펴보

자 대개의 경우들은 개별 잠언들의 문학적 정황 에  

주목했다 힐데브란트 가 그 기초 작업들을 다졌고 반 

르우벤과 하임 이 각각 잠언 장과 잠언 의 

본문에서 개별 잠언들 간의 문학적 연결고리 에 관

심을 두고 실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비록 서로 다른 해석학의 이론

구약신학에 있어서 지혜 문학의 

소외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천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 문학

과 창조신앙 기독교문화연구 
ö

ö Ä

ü ü
ö ü

팍스 가 편집자로서 개별 잠언들의 해석학적 

현상에 대하여 논의한 여러 글들을 묶어 출판한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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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통해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 해석 근거에 있어서 이들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개별 잠언들의 삶의 정황

을 문학적 정황 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

로 잠언 장에서 장의 해석을 위한 틀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키친 침머리 차일즈

등이 처음으로 이런 견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의 입장으로 잠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해석학적 관점 성품 개발이라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ö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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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본 틀 등이 제기되었다 반 르우벤은 장에 나타난 임계점

두 문화 사회적 영역의 중간에 있는 상태 이라는 주제가 

장 이후 개별 잠언들의 해석학적인 틀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지혜와 

우매 삶과 죽음이라는 두 구별된 영역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독자의 입장을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빌려 이해한 것이다 필자는 

잠언 장 본문에 나타난 주제들의 흐름을 텍스트 링귀스틱스

방법으로 간본문성 에 관심을 갖고 읽어

낼 때에 장의 해석을 위한 잠언 장의 기능을 온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의 흐름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잠언 장

필자는 잠언 장의 주해를 통하여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잠언 

장은 장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의 요약이다 둘째 잠언 장은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잠언 장을 연구한 자료는 상당히 많다 자세한 자료 목록을 

위해서는 필자의 박사 논문 쪽을 참고하라

보다 자세하고 치밀한 주해와 논증을 위해서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몇몇 학자들은 잠언 장이 장의 주제적 요약이라고 주장한다

 ü

애불 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하여 이 주제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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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보상론에 근거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노력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잠언 잠언서의 독서 지도

잠언 은 잠언서 전체를 읽는 독서 지도 의 역할을 

한다 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잠언 이란 잠언 장의 내용을 가리

킨다 절은 잠언 장을 읽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데 지혜를 갖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 세 절들은 모두 전치사 l. 부정사 연계형 의 형태로 시작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잠언 장의 주요 주제가 바로 지혜를 갖지 못한 

자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므로 절은 잠언 장에서 

배워야 하는 바를 논하고 있다 반면 절의 내용은 잠언 장을 

배워 지혜자가 된 사람이 장에 나타나는 해석하기 어려운 개별 

잠언들을 해석할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은 미완료형 

동사 [m;v.yI 를 사용하여 절에 연속돼온 전치사 l. 부정사 연계형 의 

구문을 깨뜨리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절이 가리키는 

독자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며 지혜자명철자이다 독자는 이미 

지혜를 얻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절의 내용은 잠언 장과는 연결되

기 어렵고 따라서 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독자들은 절

에서 잠언 과 비유 와 오묘한 말 을 깨달으라는 요청을 받는다 잠

언 비유 오묘한 말 은 모두 해석상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이에 반하여 필자는 장만이 아닌 전체가 

장의 주제 요약이라고 주장하며 본문을 주해하였다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는 샌도발 의 글을 보라

필자는 절이 

해석학적 요청 을 하고 있다는 그의 견해에서 한 걸음 전진하여 절은 잠언 

장을 절은 잠언 장을 간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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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이기에 절은 잠언 장의 해석적 임무를 내다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잠언 은 잠언 장을 읽어야 하는 목적 지혜를 

얻어야 함 을 알려주며 잠언 은 잠언 장을 통해 지혜를 얻은 

후에 장의 개별 잠언들을 해석하게 되며 그러한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더 얻게 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어서 잠언 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라고 

말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

한 여호와 경외함 은 잠언 에 이르러 그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 중간의 모든 본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찾아가는 중간 과정이다

잠언 부정적 경고들

잠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두 단락으로 나뉜다 절 절

잠언 에서는 악한 자들을 피하라는 아버지의 권고가 등장한다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

한다 절에 잘 드러나 있듯이 악한 자들의 결국은 스스로 자기 생명

을 해할 뿐이라는 결과론적 관점이 뚜렷이 부각된다 잠언 에는 

지혜 여인 의 인칭 화법이 등장하는데 그 핵심은 지혜 

여인을 버리게 될 때 독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데 있다 일단 지혜 여인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혜 여인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 여인의 메시지를 듣는 

독자들은 절에서는 인칭 복수로 표현되고 절에서는 인칭 

복수로 호칭된다 본문은 지혜 여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 자들은 지혜 

여인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을 문학적인 장치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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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장 지혜의 특성

잠언 장 전체는 절로 이루어진 잘 짜인 하나의 시이다 이 시를 

통하여 화자 아버지 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지적

하며 절 지혜를 찾고자 하면 여호와를 찾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절 특별히 절과 절은 문법적으로 병행이 되는데 절

은 지혜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절은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절에 나타나는 음녀 hV'ai 

hr"z" 와 이방 계집 hY"rIk.n" 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데 잠언 장에서 이 

음녀의 주제가 반복되어 발전하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절은 음

잠언에 나타난 음녀의 주제에 관한 요약과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 글들을 보라

김정우 뺷잠언뺸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음녀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는 다음 글들을 보라

ö
ü

ü

이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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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대한 특징들을 소개하는데 ① 음녀의 길은 사망으로 이어지며 

② 음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녀의 특징

들은 잠언 장에서는 함축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차후 장에서 자세히

밝혀지게 된다

잠언 장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 지혜와 세상과의 관계

잠언 장은 세 단락으로 나뉜다 절 절 절 첫 단락

절 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잠언 장의 강조점이 지혜 

자체에 있었다면 장의 강조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중심 사상이다 두 번째 단락인 절로부

터 절의 주제는 다시 지혜로 되돌아간다 지혜를 얻은 자가 축복을 

받은 자임을 가르친다 절은 복 yrev.a; 에 대한 구문으로 인클루지

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은 태초의 창조 장면을 

묘사하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그러한 창조 시에 지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

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절의 내용은 차후 장 절에서 

자세히 밝혀지게 된다 세 번째 단락 절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 hr"z" hV'ai 와 이방 계집 hY"rIk.n" 의 번역문제 잠언 장과 

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김혜윤은 이샤 짜라 hr"z" hV'ai 와 노키리아 hY"rIk.n" 라는 표현이 잠언 장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데 주목하면서 이 표현들이 구조적인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한다고 보았다 결국 김혜윤에 따르면 이 표현은 유대적 전통이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위협하는 낯선 가르침을 경고하기 위해 적용된 은유적이

고 상징적인 표현 이다 비록 필자의 분석과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 표현들

의 유기적 발전에 주목한 것은 잠언 장의 통전적 읽기에 의미심장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혜윤 잠언 장의 hr"z" hV'ai’와 ‘hY"rIk.n" 구조적 일관

성과 그 정체성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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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은 에 나타났던 주제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절은 다섯 개의 부정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 실례들을 제시한다

절은 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의인 악인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등의 여러 가지 대조를 보여준다 즉 잠언 

장은 여호와와의 관계 절 라는 주제를 다루고 창조의 맥락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다루고 절 지금까지 설명된 주제를 정리하고

절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절 지혜의 실천 여부에 따라 의인지혜자 혹은 악인우매자가 될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의 결론 및 해석학적 관점

잠언 에서는 지혜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

하였다 이에 비하여 잠언 장은 지혜와 여호와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

면서 악인과 음녀에게서 건져주는 지혜의 역할을 강조하여 지혜의 필요

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와의 

관계의 중요성 지혜의 중요성 이웃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주제들이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이미 언급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장이 주어졌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장이 장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측면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제시하

는 해석학적 논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은 하나님을 경외하

고 지혜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게 된다 는 사실

을 강조하며 이는 곧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 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바른 선택 하나님 경외함 은 언제나 가능하며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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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이 반드시 따르기에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의 본문은 기계적 보상론 행위 결과 연관 관계

을 기정사실로 간주한다 비록 여호와 경외함

을 말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기계적 보상 방식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는 잠언 장에서 보여주는 해석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상생

활에서 드러나는 신정론의 문제나 상황성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학적 체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바로 잠언 

장이 이러한 해석학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 나타났던 

주제들을 더 심도있게 설명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의 심화된 

의미가 장에서 드러난다

잠언 장

잠언 장은 지혜 여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장은 지혜 

여인 아내 와 음녀 다른 남자의 아내 를 서로 비교해 나가게 된다

장에서는 지혜 여인 아내의 매력이 우월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장에 

이르게 되면 음녀 다른 남자의 아내의 치명적인 유혹성이 드러나게 

되어 결국 음녀와 지혜 여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지혜 여인과 음녀의 매력의 동등성은 지혜를 찾으려는 노력에 

있어서의 인식론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인식론적인 문제점

은 장에 이르러 지혜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면서 해소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잠언 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해석학적인 틀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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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장 장과 장의 연결고리

잠언 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절에서는 지혜 여인에 대한 

의인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지혜를 인칭 여성으로 의인화하면서 

그녀를 사랑하라 h'b,h'a/ 절 고 요청하고 그녀를 품으면 hN"q,B.x;t.

절 이라고 말한다 지혜 여인을 얻으면 그녀가 독자들을 지켜주고 영

화롭게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절 이어서 절에서는 두 

길 비유를 소개한다 지혜의 길 의인의 길과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 있음을 설명하고 독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한다

이러한 두 길 비유는 장에 나타나게 될 지혜 여인아내와 음녀다른 

남자의 아내와의 대조를 미리 보여주는 장치이다 절에서는 바른 

길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다 절에서는 앞을 바로보고 곧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절에 

이르러서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마라고 가르쳐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길로 치우칠 위험

성 은 장에 나타날 음녀의 유혹의 위험성을 미리 보여주는 문학적 

잠언 장 절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논점으로는 화자아버지가 자신

의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받았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한 세대에서 다름 세대로 

전해지는 지혜 를 소개하고 있다

필자의 논문의 주요 요지 중 하나는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즉 독자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절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체성의 모호성

이 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이슈는 에 나타나는 아들들아 ~ynIb' 라는 복수 

호칭 그리고 로 이어지는 인류 전체 ~d"a' ynEB. 를 호칭하는 문구와 더불어 

잠언 장에 나타나는 독자의 민주화 문제로 연관된다 지면의 

한계상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김희석┃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217

장치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장은 의인화된 지혜 여인에 대한 묘사

두 길에 대한 대조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될 위험을 경고하는  주제를 

언급하여 장에 나타나게 될 바른 선택 지혜 여인 아내 과 잘못된 

선택음녀이웃의 아내의 대조를 준비하면서 장의 문맥을 시작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잠언 장 음녀의 위험과 아내의 매력

잠언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절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가 나타난다 절에서는 음녀의 입술이 미끄럽고 꿀처럼 달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음녀의 입술의 유혹적인 모습은 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절의 핵심 사상은 이러한 음녀의 입술의 유혹

에 넘어가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되며 절 결국 후회하게 된다고 한다

절 이에 반하여 절에서는 다른 한 여인을 선택하라고 권하

는데 처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장의 

지혜 여인의 이미지를 이어받은 이 여인의 정체성은 절에 이르러 

분명히 밝혀지는데 바로 독자 자신의 아내이다 학자들이 지적하였듯

이 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물 이미지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유비라 볼 수 있다 아내의 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를 물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그녀의 가슴이 너를 취하

게 하도록 하고 ^WUr:y> h'yD<D: 그녀의 사랑 안에서 비틀거리라Ht'b'h]a;B. hG<v.Ti

라고 말하며 성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데 이러한 아내의 매력은 장

에 이르러 음녀의 치명적인 유혹에 의하여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장

김정우 뺷잠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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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첫 단락에서 음녀의 매혹성에 대하여 경고한 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내의 매력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음녀를 거절하고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의 가르침을 받은 독자는 음녀의 유혹을 멀리하

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잠언 장 음녀의 위험에 대한 경고

잠언 장은 앞뒤 문맥과 연결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다

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들이 앞뒤 본문과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후 절에 이르러 음녀의 주제가 다시 등장할 

때에야 비로소 그 전 맥락인 장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절과 절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고

리로 인하여 장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다 절의 내용은 

보증의 주제 절 와 근면함의 주제 절 를 소개하여 앞으로 닥쳐

올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하라 는 메시지를 형성한다 절은 

절과 절로 나뉘는데 형제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절

절 라는 문구로 서로 연결된다 즉 절은 하나님께서 형제들 

이희학은 음녀hr"z" hV'ai 와 이방 계집hY"rIk.n" 의 번역 문제를 연구하면서 장 본문

의 의도가 음녀와 아내의 매력을 비교하는 데 있다고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음녀의 의미가 장 장에 걸쳐 지혜 여인 아내와 대비되며 유기적으로 

발전 변화해가는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그가 장에 나타

난 음녀는 음탕한 여인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음부 燦幡 로 번역되어야 하고 

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음탕한 모습이 없고 또한 아내와 대비되고 있으므로 다른 

여자 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잘 나타난다 필자는 장과 장의 음녀는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장에서는 이런 음녀의 의미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웃의 아내로 드러났다고 본다 아래 설명을 참조하라 이희학 음녀hr"z" hV'ai
와 이방 계집 hY"rIk.n" 의 번역 문제
장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절과 절을 거미줄과 

같이 연결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결 고리에 대한 분석으로는 필자의 논문 

쪽에 나타난 도표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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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의 내용은 절에 나타나는 간음에 대한 경고로 

직접 연결된다 절에서는 다시 악한 계집과 음녀의 주제를 언급하는

데 이 음녀는 바로 이웃의 아내임이 절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절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팍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몸을 파는 여인

hn"Az hV'ai 에게는 한 조각 떡이 들고 다른 사람의 아내 vyai tv,ae 에게는 

생명이 든다 로 번역할 수 있다 절은 매춘과 간음을 그 지불해야 

하는 비용 면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매춘이 죄이지만 간음은 더 큰 

죄인데 왜냐하면 간음을 하게 되면 생명을 대가로 내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절은 간음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절은 간음을 도적질과 비교하는데 도적질을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간음할 경우에는 여자의 남편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장 전체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즉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 죄 경제적 희생이 뒤따르는 죄 와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죄 를 서로 비교한다 절에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라고 명령하며 형제xa'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죄 절 라고 말한다 반면 절은 간음죄는 즉시 

해결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vyai 과 그 아내

절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육칠 가지 를 설명한다 왓슨 과 페리

는 이라는 히브리시 구조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제

에 있다고 설명한다

팍스는 바아드 d[;B; 를 로 아드 d[; 를 로 번역해

야 한다고 보았다 뺷개역한글뺸과 뺷개역개정뺸 번역은 

이샤 쪼나 hn"Az hV'ai 를 음녀 로 번역하여 장의 문맥에서 계속 음녀 로 번역

되고 있는 이샤 짜라 hr"z" hV'ai 와 혼돈되도록 하였고 다른 남자의 아내 로 번역

해야 하는 에쉣 이쉬 vyai tv,ae 를 음란한 계집 으로 오역하여 한글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는 이샤 쪼나 를 창녀 로 에

쉣 이쉬 를 남의 아내 로 적절하게 번역하였다 김정우 뺷잠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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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죄를 짓게 되는 악독한 죄라는 점 절을 강조한다 즉 장의 

목적은 절과 절을 비교하여 음녀를 가까이하는 것은 보증

게으름 매춘 도적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데 있다

잠언 장을 거쳐 장의 가르침까지 받게 된 독자는 이제 음녀를 

거절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학습하였다 장에서는 아내의 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배웠고 장에서는 음녀를 취하게 될 때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배웠다 독자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음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

하다

잠언 장 음녀의 유혹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

잠언 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장의 주제 흐름을 반전시킨다

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장과 장에서 설명되어졌던 음녀를 버리고 

아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들을 가져와 자신의 거짓 매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음녀의 거짓 매혹은 매우 치명적이고 그 거짓말은 매우 

뛰어나 결국 음녀와 아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다

이러한 음녀의 말이 그동안 아버지가 설명해온 아내 지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알레티 와 이 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잠언 장의 맥락에서 

장이 음녀의 매혹을 뛰어나게 설명하여 주제적 흐름을 반전시킨다는 점을 해석

학적 의도의 관점에서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필자의 논문에서 설명된 장에서의 

음녀의 말에 대한 부분은 알레티 이 클리포드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필자 자신의 

관찰과 분석을 가감하였고 장의 문맥의 흐름과 해석학적 의도에 있어서의 

분석은 온전히 필자 자신의 것임을 밝힌다

šš ā 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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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화자는 절까지 한 스토리를 언급한다 이 스토리에 등장

하는 지혜 없는 소년은 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언행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다 첫째 그녀는 기생 hn"Az 의 옷을 입었는데 절 사실 

그녀는 이웃 남자의 아내이다 절 이는 에서 매춘녀 와 이웃의 

아내 를 비교한 논거를 뒤집어 놓는 언변이다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위험이 매춘녀를 취하는 위험보다 높다는 장의 초점을 흐려놓으며 

소년의 경계심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둘째 음녀는 또한 잠언 

에 나타나는 지혜 여인처럼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그녀는 

지혜 여인이 아니다 지혜인 척 따라하지만 지혜는 아니다 속임수로 

소년을 유혹한다 셋째 그녀는 절에서 서원한 것을 갚았다 yTim.L;vi

라고 말한다 클리포드는 이 완료형 동사가 과거시제와 미래시제로 다 

번역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음녀는 소년에게 서원한 것을 갚았다라

고 말하면서 제물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유혹하지만 사실 이 제사

는 아직 드려지지 않았고 제물로 바쳐질 존재는 다름 아닌 소년이라고 

지적한다 즉 음녀는 화목제를 미끼로 소년을 속이고 있다 이 역시 

장 후반부에 나타난 기생에게 드는 비용과 음녀에게 드는 비용 비교를 

뒤집어놓는 반전이다 소년은 기생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적을 것이라

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생명이다 넷째 음녀는 절에서 자신의 남편은 먼 길을 떠났기에 

보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결코 간음의 행동이 남편에게 드러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역시 장 절에서의 남편이 알게 

될 때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논거를 뒤흔들어놓는 반전이다

음녀는 이렇게 장에 나타난 음녀의 위험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효화시킨다

다섯째 뿐만 아니라 음녀는 아버지가 장에서 설명한 아내의 매력

에 대한 가르침조차 흔들어 놓으려 한다 절에서 우리가 흡족하게 

사랑하자 ~ydIdo hw<r>nI 라는 표현은 의 그녀의 가슴이 너를 취하게 



222 Canon&Culture 제5권 1호┃2011년 봄

하도록 하고 ^WUr:y> h'yD<D: 라는 표현의 단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에서 설명한 아내의 매력을 무효화시킨다 음녀의 매력은 아내 못지않

다는 거짓된 설득이다 절의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ybih'a\B' hs'L.[;t.nI

라는 표현 역시 의 그녀의 사랑 안에서 비틀거리라 hG<v.Ti Ht'b'h]a;B.

라는 표현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시 말해 에서 음녀는 자신의 매력

이 에서 설명된 아내의 매력 못지않다고 강조한다 음녀 유혹의 

핵심 의도는 바로 장에서 아내의 매력과 음녀의 위험을 설득력 있게 

가르친 아버지의 교육 을 무효화 하여 소년이 바른 

선택 지혜 아내 과 잘못된 선택 음녀 이웃의 아내 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여 유혹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데 있다

잠언 장의 해석학적 의미

이러한 음녀의 미끄럽고 달콤한 입술 에 유혹된 소년은 음녀의 길

을 따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 절 장은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로 마친다 절 장을 학습한 독자들은 

음녀의 길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어떻게 해야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장은 이 문제에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의 역할은 음녀

를 구별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있다 장을 

통하여 음녀의 초대를 거절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독자들은 장에 이르

러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다 나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어떻게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인식론적인 문제 를 고

민하게 된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선택 에 있어서의 인식론적인 문제 가 잠언 

장이 던져주는 해석학적 질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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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위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문제는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던 잠언 

장의 해석학적 이슈들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본문화

된 개별 잠언들의 현재 모습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원래의 삶의 정황들

잠언의 상황성 문제 잠언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신적 공의의 문제와 

보상 시스템의 문제 등은 잠언 해석에 있어서의 인식론의 문제를 야기

하기 때문이다 해석을 선택할 때 적용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인 것이다 장

에 나타난 음녀의 비유는 이러한 장의 개별 잠언들을 해석할 때 

드러나게 되는 인식론적 한계 를 보여주기 위한 문예적 장치가 분명하

다

잠언 장 지혜의 본질적 특성

잠언 장은 이러한 장의 인식론적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제공한

다 장의 주요한 내용은 지혜의 특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다 장에

서 음녀는 자신이 아내 즉 바른 선택의 대상이 되는 여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장에 나타난 지혜 여인은 음녀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할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음녀와 구별시킨다

지혜의 특징은 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절에서 설명된 지혜를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의 연결자 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지혜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라는 지혜

잠언 장의 해석과 관계된 이슈는 매우 많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필자의 논문에서

는 장이 장의 인식론적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필요

한 이슈만을 다루었다
김정우는 잠언 장의 지혜의 연설에는 장에 나타난 음녀의 유혹을 상쇄할 수 

있는 감동이 깃들어 있다고 적절히 지적하였다 김정우 뺷잠언뺸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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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절의 본문은 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절에서 지혜는 여호와의 길의 시작 AKr>D: tyviarE 으로 불린다 시

작 tyviarE 이라는 단어는 에서 지식의 근본 에 해당되는 단어이다

에서 지혜는 여호와 길의 시작 으로 표현되는데 그 의미는 지혜

가 여호와를 찾는 시작점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지혜의 근본적인 

특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에 지혜를 찾기 원한다면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는 의미가 된다 절의 본문에 지혜가 강

조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필자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지혜를 인칭으로 강조

한 부분은 절 절 절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나지만 인칭으로 

묘사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행적은 절에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hf'[' Anykih]B; AqWxB. AcM.a;B. zAz[]B; AmWfB. AqWxB.. 즉 

여호와와 지혜의 관계에 있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여호와이다 다시 말해 지혜의 본질적인 특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노세영은 을 설명하면서 지혜를 가진 지혜자는 우주적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되어 결국 사회적 질서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즉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혜의 구체적인 역할이라기보다

는 지혜와 여호와와의 관계성 및 지혜와 피조 세계와의 관련성 그 자체이다

노세영 지혜 문학에 나타난 창조신앙 신학사상 
김정우는 절을 연 절 절 절 으로 나누고 연 절 에

는 그 여호와 와 나 지혜 의 교차대구가 나타나고 연 절 은 그 여호

와 를 강조하고 연 절 은 나 지혜 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런 김정우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에서의 초점이 여호와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연은 창조 이전의 지혜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기에 우리는 

연이 설명하는 창조 시점에서의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연에

서 여호와가 강조된 후 연에 이르러서는 지혜가 여호와와 세상 가운데 연결자로 

역할하게 된다 즉 연이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연은 지혜가 여호와

와 세상의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절이 말한 지혜가 여호와의 길의 

시작 이라는 표현은 지혜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묘사이므로 이 표현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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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 인 것이다 또한 절은 지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또한 피조세계와 인류 ~d"a' ynEB. 를 기뻐하였다고 설명한

다 지혜의 또 다른 특성은 피조 세계 전체를 알고 기뻐할 뿐더러 인간

들을 그 기쁨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지혜의 특성은 여호와와

의 관계적 특수성 과 

피조 세계에서의 지혜의 영향력의 보편성

이라고 볼 수 있다

잠언 장 요약과 결론

잠언 장은 장에 나타난 내용의 요약이며 장 전체를 마무리하

는 결론이다 절에서는 지혜 여인의 의인화가 등장하며 절에

서는 의인화된 우매 여인이 등장한다 절과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명의 여인의 초대하는 말은 동일하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즉 지혜와 우매는 그 어법에 있어서 동일하다 어법으로는 

지혜와 우매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 여인이 준비한 음식은 

전혀 다르다 지혜 여인은 스스로 정성껏 준비한 식물과 포도주를 예비

한데 반하여 절 우매 여인은 도적질한 음료와 떡을 차려놓고 그 

음식이 더 맛있다고 유혹한다 절 지혜를 따르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절 우매를 따르면 죽음의 길로 들어서

게 될 뿐이다 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와 우매를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절에 주어져 있는데 절

이 그 대답의 핵심을 구성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와 지혜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연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에서 여호와의 창조행위가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은 

지혜의 본질적 특성이 창조주 여호와와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김정우 잠언 장 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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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k.x' tL;xiT. 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찾기 

위한 시작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절 심지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 그 자체이다 절 즉 지혜와 우매를 

구별하는 기준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장의 결론으로서의 장은 지혜 아내와 음녀 우매 여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호와 경외함 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장 이후의 논의들

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결론 해석학적 패러다임 및 신학적 함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에 나타난 지혜의 특성이 장에서 

제기된 인식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음녀가 거짓으로 따라할 수 없는 지혜의 고유한 특징은 지혜가 가진 

여호와와의 특별한 관계성 그리고 피조물과의 보편적인 관계성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함 이라는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의 논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음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가르

쳐준다 매력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지혜와 음녀를 구분하려 

한다면 장이 묘사하는 음녀의 거짓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

로 지혜를 구하려 한다면 지혜를 구하려는 의도를 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려 해야 한다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힘입어 피조세계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야 한다

이렇게 지혜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여 지혜와 음녀를 구별해내는 

잠언 장의 가르침은 잠언 장의 해석학적 난제들을 풀어내게 

하는 해석학적 틀 로 작용하게 된다 장의 개별 잠언들을 해석하

고 적용할 때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논제는 축복 적실

성 아름다움 같은 결과론적인 요소들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유혹의 요소들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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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음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며 우리의 해석 작업은 음녀의 유혹에 

걸려들게 된다 잠언 장에서 보여주는 인식론적 문제를 뛰어넘는 해석

을 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 을 우리의 인식론적 패러다임 으

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감정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해석과 적용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모든 

것을 여호와 경외함 이라는 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사고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삼을 때에 그 길이 바로 지혜의 길

여호와의 길의 시작 이 될 것이고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야말로 피조

세계에서 보편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바른 해석과 적용이 되는 것이다

즉 잠언 장은 신학적으로 형성된 인식론적 정황 을 잠언 장을 

위한 해석의 정황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잠언 장이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함 이 잠언 

장을 위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잠시 더 숙고해 볼 때 잠언 장이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 는 단순한 

문학적 해석의 틀 만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잠언 장에 수집된 

잠언들은 단순한 문장들의 집합체 이상을 의미한다 수많은 개별 잠언

들이 표현하고 있는 삶의 단면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잠언들이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의 정황들은 더욱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

다 더욱이 잠언 장이 보여준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여호와 경외함

인데 이 여호와 경외 란 단순한 문학적 요소 가 아닌 삶의 태도 와 

관련된 인식론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잠언 장은 독자들에게 문학

적 본문의 해석 을 뛰어넘어 삶의 해

석 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 이라는 해석학의 틀이란 사실상 신

앙인의 삶의 해석학 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호와 경외 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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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삶의 문제들을 상황

성 의 렌즈 축복 이라는 결과론적 렌즈 과거의 정황 이라는 역사적 

렌즈를 통해 해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

식하는 신앙적 관점 의 틀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즉 잠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속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

진 여호와 경외함 의 실체적 구현이다 하나의 잠언의 형태로 달리 

표현해 보자 네 삶에서 지혜를 찾고자 뜻한다면 음녀를 찾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뜻한다면 지혜를 찾게 될 것이다

잠언 장은 신앙인들에게 인식론의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

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찾게 되며 또한 지혜

가 약속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잠언 잠언 장 지혜 음녀 해석학 상황성 삶의 정황

* 접수일 2010년 11월 4일, 수정일 201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2월 28일 



김희석┃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229

참고문헌

김정우 뺷잠언뺸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김정우 잠언 장 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

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김혜윤 잠언 장의 hr"z" hV'ai’와 ‘hY"rIk.n" 구조적 일관성과 그 정체성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노세영 지혜 문학에 나타난 창조신앙 신학사상 
임태수 잠언에 나타난 가난한 자와 부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출

판위원회 편 뺷지혜전승과 설교 구덕관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뺸 서

울 대한기독교서회

조용식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과 신학적 의미 rv[와 ryv[를 중심으

로   
현창학 잠언의 성격과 메시지 신학정론 
천사무엘 구약성서의 지혜 문학과 창조신앙 기독교문화연구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É

ö ü

지면의 한계로 잠언 장에 직접 관련된 주요 참고문헌만 수록하였다 기타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는 각주를 참고하라



230 Canon&Culture 제5권 1호┃2011년 봄

ö

ü ü

ü

ö ü



김희석┃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231

ü

ü

šš ā â



232 Canon&Culture 제5권 1호┃2011년 봄

초록

잠언 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김희석

총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본 연구는 잠언 장이 잠언 전체의 해석학적 서론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잠언 장

의 본문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학적 서론을 구성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본문 중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잠언 장이 제시하는 해석학적 틀은 잠언 장의 개별 

잠언들이 드러내는 해석학적 문제점들 상황성 고대 근동 지혜 문헌과

의 관계 신적 보응과 공의에 대한 문제 등 에 대한 대답을 제기하는 

과정 안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이 해석학적 문제점들은 개별 잠언들이 

원래의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설명 없이 텍스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잠언 장이 구성하는 해석학적 틀은 장의 본문 흐름을 주의 

깊게 연구할 때 알 수 있다 잠언 장은 잠언 장 절 장 절에서 

보여주는 행위 보상 연관 관계 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장의 해석학적 틀이 구성된다 이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잠언 장에서 지혜 여인과 음녀가 서로 구별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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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장은 독자로 하여금 바른 

여인을 선택하고 잘못된 여인을 거절하도록 교육한다 잠언 장은 음녀

의 거짓됨이 대단하여 음녀와 지혜를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제시하여 잠언 장의 가르침을 반전시킨다 즉 잠언 장은 선택과

정에 있어서의 인식론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잠언 

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음녀가 차용할 수 없는 지혜의 본질적인 특성

을 보여준다 지혜는 여호와와의 관련성 그리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성을 그 본질로 한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여호와

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의 두 가지 정체성이 바른 선택을 위한 인식론적인 관점

으로 제시되며 이 인식론적 관점이 잠언 장의 개별 잠언을 해석하

는 틀로 작용한다 신학적으로 형성된 인식론적 틀 로서의 해석학적 

관점이 개별 잠언들의 역사적 정황 이라는 해석학적 문제점의 근원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신학적 인식론으로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잠언 장의 개별 잠언들의 해석의 열쇠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삶의 해석의 기준으로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Prof. Hee Suk Kim
(Cho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way Proverbs 1-9 es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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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hes a hermeneutical framework for the book of Proverbs. 
Though this topic has been sporadiclly discussed in scholarship, 
how the text of Proverbs 1-9 actually establishes a hermeneutical 
framework still needs to be examined more thoroughly.

I argue that Proverbs 1-9 purposefully provides a specific 
hermeneutical lens to enable the readers to cope with inter-
pretive issues of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such 
as situationality, influence of the ANE wisdom literature, and 
the problem of divine retributive justice. These issues mainly 
originate from the loss of original settings, which are crucial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It is my contention that an interpretive lens arises from
the textual intentions of Proverbs 4-9, which purport to revise 
the arguments of Prov 1:8-3:35 that strongly supports the 
deed-consequence nexus. This hermeneutical lens is established 
in two steps. First, Proverbs 4-7 postulates that Lady Wisdom 
and the Strange Woman are not easily distinguished. While 
Proverbs 4-6 strategically urges the readers to choose the right 
woman and reject the wrong one, Proverbs 7 reverts this textual 
flow to argue that the Strange Woman is too deceptively attrac-
tive to be differentiated from Lady Wisdom. In a word, Proverbs 
4-7 draws attention to an epistemological difficulty in a deci-
sion-making process. Second, Proverbs 8-9 functions to enable
the readers to discern Lady Wisdom by making clear her true
identity that the Strange Woman cannot deceptively appropriate,
which consists of religious particularity and influential
universality. Wisdom is characterized by its close relationship
with YWHW and its role in the world created by YHWH.

This identity of Wisdom establishes an epistemological lens 
for making a right decision and functions as a hermeneutical 
framework for the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The 
lost original settings of individual proverbs in Proverbs 10-31 



김희석┃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235

are to be replaced by this lens, called in this study a theologically 
shaped epistemological framework, which accordingly copes 
with the aforementioned interpretive issues in Proverbs 10-31. 
This hermeneutical lens functions not only for the interpretation 
of proverbs but also for the interpretation of our contemporary 
life per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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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은 역동적 공동체 … 개혁전통 지키며 새 시대 내다보는 겸손한 리더 키워가야

열린 시각으로 세계 생각하는 훈련이 국제화…청년들에 복음 가치 심는 일 도울 것

세계적인 구약학자 반 게메렌 목사(Willem A. VanGemeren, 74세)가 총신대학교(총장:김영우 목

사)의 초빙교수로 임명됐다. 반 게메렌 교수는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활동을 했으며, 그

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학자만 2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한국인 제자를 두었다. 저서

로는 <구원계시의 발전사>, <예언서 연구>, <시편 주석> 등 다수가 있다. 그는 총신신대원 뿐만 아

니라, 화란 캄펜신학교, 우크라이나 신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후학을 지도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이

다.<편집자 주>

▲총신신대원 교수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갖는 기대도 큰데, 어

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총신신대원 강의와 더불어 주일에는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설교를 하므로 한

국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이뤘으나 세속화가 스며들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염려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와 복음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은 사실 한국교회이기에 더 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

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크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고소의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사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뿐

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도 들어와서 회복과 영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교회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일들은 매우 많고 크지만 복음은 그보다 더 위대하기에 어떠한 문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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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분히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

을 수 있는 일이나 힘있는 그룹이 약한 그룹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

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를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총신신대원에서 교수활동을 결심하게 되셨는지요? 또 총신의 국제화를 위해 제언하실 말

씀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지난 35년간 총신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신은 좋은 명성을 가지

고 있으며 개혁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총신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수십년동안 그들로 인해 한국에서의 특강을 여러번 요청받았습니

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가을 총신대를 특강차 왔을 때 김영우 총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

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 저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리면

서 저는 유럽과 달리 한국사회는 의사결정이 여러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

다. 또 오래 기다리신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결정이 되어져서 최

근 총신신대원의 영어 M.Div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인텐시브코스 강좌를 했는데 즐거웠습니

다.

저는 총신이 국제화를 꾀하고 앞으로 저와 같은 외국인 학자들을 더 많이 초빙하려면 학교가 양지

시내 호텔과 계약을 맺거나 학자들이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건물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총신대신학대학원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째 총신은 개혁주의 신학교이기에 중

요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의 정체

성을 인식적으로만 아는데서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모든 면에서 개혁주의적 시

각과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총신은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국의 역사 속에서 총신은 수난을 당하기

도 했으나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한국사회의 자유와 발

전, 독립을 위해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정

체성과 역사성을 앞으로도 발휘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신이 추진하는 국제화를 환영합

니다. 그러나 국제화라는 것은 총신에 외

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신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이 세계를 향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생각하는 의식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국제화의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IMF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국제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여겨지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교회는 세속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조가 숭배의 대

상이 됐습니다. 국제화라는 단어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총신이 지금 시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겸손하고 능력이 있는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를 키워내는 것

입니다. 총신은 매우 역동적인 공동체여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새로운 다음세대를 가르치고 그들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신은 전통을 고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신이 100년을

지켜왔던 커리큘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커리큘럼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별개로 취급되고 있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

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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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휘 교수(아세아연
합신학대)

체성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때 동성애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내놓는 이슈마다에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70~80년대에 미국에는

도덕적인 다수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러나 그 과정에서 호의를 베풀지는 못했고 결과적으로 (승리들을 얻었지만)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대응해서 교회가 힘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춰서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

를 가지는 태도는 어떨까요? 문제 자체를 놓고 바라볼 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를 회복하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성애에 대한 대응은 신학적이어야 하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프로

그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성애자

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더 많이 고민했

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협상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

과 대화하면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회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끝으로 목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에 우리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경건에

대해 깊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초점이 때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과 그리스도의 삶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

리는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는 너무 느립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을 따르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다음세대 기독교인들을 한 사람이

라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들었습니

다. 한국의 목회자들께서 젊은 세대가 따르고 본받고 싶어하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신뢰하고 따를 지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통역=안인섭 교수(총신신대원)

[내가 아는 반 게메렌 목사]

조휘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1993년에 목회학석사(M.Div.)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서 반게메렌 교수님과 만

났다. 구약의 선지서를 강의하시던 교수님의 열정과 학문적 소양이 인상적이

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정을 전달하시려는 듯한 모습

은 여전히 선명하다. 1996년 즈음에 교수님은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

신 후 한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

다. 그 이유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어려움 때문에 수업과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현재의 잠재력을 존중해 주시면서 미래의 사역을 기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은 유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벤게메런 교수님은 특별히 한국인 제자들이 많다.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대한 교수님의 관심은 제자들

의 수에서 뿐만 아니라 은퇴 후 부지런히 한국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확인이 된다. 제

자들은 교수님을 통해 학문적 깊이와 엄격함을 갖춘 학자의 모습과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

었다. 이러한 분이 나의 선생님이시고 그분의 제자라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한국에 돌아와 교수사역을

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을 때 교수님이 해 주신 말씀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 귀하게 자리하고 있다:

“Hwi, Lose yourself and find yourself in others”(“휘, 너 자신을 잃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너를 찾아

봐”).

김희석 교수(총신대신대원)

 반게메렌 교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저명한 개혁주의 구약신학자로서 언약신학 방법론을 추구해왔다.

리폼드 신학교 및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해오면서 수많은 구약학자들을 길러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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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추수할 일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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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여의도와 서대문 개혁측 통합 가시화

“세속화 위기, 위대한 복음에서 해답 찾아야”

“세속화 위기, 위대한 복음에서 해답 찾아야” - 기독신문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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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430LikeLike 노충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을 세밀하게 해석한 후 이를 계시의 점진적 발전 원리에 적용시킴으로서

구약학 발전에 깊이 공헌해왔다. 특별히 그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연구에 대

한 방대한 분량의 사전을 편집했는데 NIDOTTE(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라고 불리운다. 구약학계에서 구

약 단어 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참고하는 사전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는 현재 지도하고 있는 박사학생까지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한국인

박사 제자를 배출했는데, 총신대, 고신대, 아신대, 안양대, 백석대, 한세대 등

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반게메렌 박사는 학문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해 주었고, 이런 영향력 아래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 필자는 밴게메렌 교수에게서 언약신학을 배웠을 뿐 아니라, 하

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동시에 배웠고, 제자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인격적 교육

을 경험했다. 이러한 영향력이 앞으로 필자의 삶을 통해서도 열매맺게 되기를 소원한다.

노충헌 기자  mission@kidok.com

<저작권자 © 기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천지와 끝까지 싸우겠다”

강대흥 선교사 GMS 복직

서울대광교회 전광희 목사 소천

장로교 신학생 "찬양 또 찬양"

기하성, 여의도와 서대문 개혁측 통합 가시화

소셜로그인

0/250

보내기

소셜계정으로 작성하세요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인기기사

Powered by LiveRe

오늘의 주요뉴스

[교계]

불안한 사회에 따뜻한 위로 전
했다

[신학·학술]

탈북민 3만명 중 1000명만 교
회 출석

[교단]

“기도회는 축복, 당연히 섬겨
야”

[교단]

[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열정의 공연, 감동이 되...

[교계]

함평나비축제 찬양콘서트 올해
도 감동의 날개짓 활짝

최신 뉴스

"시대를 앞장서는, 생명 살리는 여성 될 것"

기독인 위한 인문학강좌 열린다

기하성, 여의도와 서대문 개혁측 통합 가시화

[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마 9:35∼38)

(18) 중보자 그리스도

기하성, 여의도와 서대문 개혁측 통합 가시화

“신천지와 끝까지 싸우겠다”

“세속화 위기, 위대한 복음에서 해답 찾아야”

“세속화 위기, 위대한 복음에서 해답 찾아야” - 기독신문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59

4 of 4 5/19/16, 4:07 PM


